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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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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기존 문헌 고찰을 통해 초기 벤처기업가의 일관련 반추가 벤

처기업가의 혁신행동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이를 매개하는 수면의 효과를 다

루는 연구 모형을 도출하였으며, 투자자와 벤처기업가를 대상으로 한 연구조

사를 통해 가설을 검증하였다. 일관련 반추(work-related rumination)는 일과

시간 후에 업무와 관련된 생각을 하는 것인데, 감정적 반추, 문제해결숙고, 심

리적 분리로 구분된다(Querstret & Cropley, 2012). 감정적 반추(affective 

rumination)는 일과 관련된 생각에서 부정적인 정서 경험을 하는 것이고, 문

제해결숙고(problem-solving pondering)는 업무 관련된 이슈를 고민하고 궁

리하는 것이며(Cropley et al., 2012: p.25), 심리적 분리(psychological 

detachment)는 업무 상황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됨을 느끼는 것이다(Etzion et 

al., 1998: p.579). 일관련 반추는 벤처기업가의 혁신행동에 영향을 주어서 궁

극적으로 초기 벤처기업의 창의성과 혁신에 영향을 준다. 벤처기업가의 혁신

행동은 아이디어 탐색, 창출, 전파, 실행으로 구분하는데(de Jong & 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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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rtog, 2010), 본 연구에서는 아이디어 창출활동과 아이디어 실행활동으로 

양분하였다(예: Dorenbosch et al., 2005; Krause, 2004). 이들은 각각 기업

이 새롭고 유용한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창의성(creativity)과 기업이 새롭고 

유용한 아이디어를 실현하고 실행하는 혁신(innovation)에 직접 연결된다

(Amabile, 1988). 감정적 반추는 아이디어 창출활동과 실행활동에 모두 부정

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 가설을 수립하였는데, 연구 결과 유의하지 않았다. 문

제해결숙고는 아이디어 창출활동과 아이디어 실행활동에 모두 긍정적인 영향

을 준다는 것을 실증했다. 심리적 분리는 아이디어 창출활동에는 부정적인 영

향을 주고, 아이디어 실행활동에 대한 영향은 유의하지 않았다. 심리적 분리

는 수면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감정적 반추와 문제해결숙고는 수면에 부정적 

영향을 주며, 감정적 반추는 수면을 통해 아이디어 실행활동에 부(-)의 영향

을 주고, 심리적 분리는 수면을 통해 아이디어 실행활동에 정(+)의 영향을 주

는 매개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벤처기업가의 아이디어 창출활동은 회사의 

창의성에 정(+)의 영향을 주며, 창의성은 혁신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도 확

인하였다.

주제어: 일관련 반추, 문제해결숙고, 감정적 반추, 심리적 분리, 혁신행동, 아

이디어 창출활동, 아이디어 실행활동, 벤처기업가, 창의성, 혁신, 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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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벤처기업가의 혁신행동은 벤처기업의 창업 과정과 벤처기업의 성공에 핵

심적인 요소이다. 벤처기업은 기존에 정립되어 있지 않은 새로운 영역에서 운

영되기 때문에, 혁신은 벤처기업의 시작과 성공에 필수 구성요소이다(Baron 

& Tang, 2011; Ireland & Webb, 2007). 벤처기업가는 벤처기업의 혁신을 

이루어 내는 가장 중요한 주체로서 벤처기업가의 혁신행동은 벤처기업의 혁

신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Weinberger et al., 2018). 

   기존 연구들은 벤처기업가의 혁신행동을 설명하는 요인들로 벤처기업가의 

인적 자본, 사회적 자본, 성격적 특성 등을 많이 다루어왔으나, 최근 연구들은 

점차 동태적으로 변화하는 요소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진다(Gish et al., 

2019; Kerr et al., 2017). 인적 자본은 사전 지식, 경험, 교육, 동기 등이 포

함되고, 사회적 자본은 이미 구축한 관계를 의미한다. 최근의 연구들은 매일 

달라지는 기분, 감정이나 수면 등을 다루고 있다(Williamson et al., 2019; 

Weinberger et al., 2018; Baron & Tang, 2011). 

   수면이 대표적이다. Weinberger et al.(2018)은 수면이 벤처기업가의 창의

성을 높임을 실증하였고, Williamson et al.(2019)은 수면질이 기분을 통해 

벤처기업가의 혁신행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을 실증하였다. 한편 벤처기업가

의 수면 모델을 제시한 Gunia(2018)는 수면의 덫(sleep trap) 개념을 제시하

였는데, 이것은 수면 문제가 충동성, 다양한 분야에 관한 관심, 위험 감수 성

향을 자극하여 벤처기업가의 창업 의지를 높이지만, 주의집중, 창의성, 사회적 

역량 등의 창업역량을 훼손하는 이중적 측면을 가진다는 것이다. 

   나아가 Weinberger et al.(2018)은 회복(recovery)의 관점에서 혁신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실증하였다. 그들은 회복의 관점에서 생리적 회복을 

유도하는 수면과 정신적 회복을 이끄는 심리적 분리를 포괄하였다. 노력-회

복모델에 따르면, 벤처기업가가 업무를 하는 동안 투입하는 노력은 개인적인 

부담을 발생시키는데, 벤처기업가는 일과시간 이후에 생리적 및 정신적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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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을 통해 그 부담을 해소한다. 자원보존이론으로 해석하면 회복된 벤처기

업가는 새로운 혁신행동을 위해 필요한 자원을 재획득하게 되는 셈이다. 심리

적 분리를 구체화한 일관련 반추(work-related rumination)는 일과시간 이후

의 인지적 활동을 말하는데 감정적 반추, 문제해결숙고, 심리적 분리로 구성

된다. 감정적 반추는 일과시간 이후에 일과 관련된 부정적 정서 경험을 하는 

것이고, 문제해결숙고는 일과시간 이후에 업무 관련된 이슈를 고민하고 궁리

하는 것이며, 심리적 분리는 일과시간 이후에는 업무 상황으로부터 완전히 분

리되는 것이다(Querstret & Cropley, 2012). 

   본 연구는 기존 연구 흐름을 확장하여 일관련 반추와 수면이 혁신행동에 

미치는 영향, 나아가 벤처기업의 혁신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하였다. 일관

련 반추는 일과시간 이후에 발생하는 벤처기업가의 인지 활동으로 밤에 일어

나는 수면에 영향을 주며(Querstret & Cropley, 2012; Zoccola et al., 

2009; Cropley et al., 2006; Zijlstra & Sonnentag, 2006), 일관련 반추와 

수면은 회복 과정으로 다음날의 혁신행동에 각각 영향을 미친다. 특히, 일관

련 반추를 구성하는 감정적 반추, 문제해결숙고, 심리적 분리에 따라 각각 벤

처기업가의 수면과 혁신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 

   이것은 벤처기업가에게 바람직한 회복 과정이 단순하게 일로부터 멀어지

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이다. 감정적 반추는 일과시간 이후에 벤처기업가의 감

정자원을 소모하고 회복과정을 방해하기 때문에 가장 바람직하지 않다. 심리

적 분리는 생리적 자원을 충분히 회복하는 장점이 있지만, 업무에 복귀했을 

때 관련된 인지 활동을 재활성화하는 과정에서 한계를 가진다. 문제해결숙고

는 가장 바람직한 형태인데, 일과시간 이후의 성공적 인지 활동은 생리적 및 

정신적 회복을 이루면서도 업무 관련 인지 활동이 활성화된 상태를 유지하여

서, 벤처기업가가 빠르게 업무에 복귀할 수 있다(Querstret & Cropley 2012; 

de Jonge et al., 2012).

   다른 한편으로 일관련 반추가 수면을 통해 혁신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과

정을 고려하면, 심리적 분리가 감정적 반추나 문제해결숙고보다 혁신행동에 

효과적일 수 있다. 심리적 분리는 일과시간 이후에 인지 활동을 하는 것 보다 

수면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Querstret & Cropley 2012; Zijlstr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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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nentag, 2006) 결과적으로 혁신행동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또한 감

정적 반추가 문제해결숙고 보다 수면에 더 부정적이다. 

   본 연구는 일관련 반추와 수면 연구를 벤처기업가를 대상으로 확대하여 

기존 연구 흐름에 이론적으로 기여하고자 한다.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의 벤처

기업가는 회복 관점의 연구에 아주 좋은 연구대상이 되며 혁신행동 연구(de 

Jong & den Hartog, 2010; Janssen, 2000)에도 이상적인 연구대상이 된다. 

일관련 반추(예: Weinberger et al., 2018; Querstret & Cropley, 2012; de 

Jonge et al., 2012)와 수면(예: Gish et al., 2019; Williamson et al., 2019)

에 대해 벤처기업가가 아닌 다른 연구대상에서 실증한 결과와 비교하여 일반

화 가능성을 논의할 수 있다. 또한 두 가지의 실증연구 결과를 통합하여 벤처

기업가의 혁신행동에 가장 바람직한 회복과정을 제시하여 실무적으로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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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이론적 배경

 

2.1 벤처기업가의 혁신행동 

   혁신은 벤처기업 성공의 필수적인 요건이며(Ireland & Webb, 2007), 벤

처기업가 개인의 특성은 벤처기업의 혁신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Baron & 

Tang, 2011). 벤처기업가가 벤처기업의 성공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요인임

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벤처 투자자들은 사업 기회 및 사업모델에 대한 평

가와 함께 벤처기업가 자체에 대한 평가를 투자심사의 주요 항목으로 사용한

다. 창업 관련 연구자들도 벤처기업가 개인의 성격적 특성(trait)이 창업과 기

업의 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지속적으로 연구해 왔다(Kerr et al., 

2017).

   그러나 벤처기업의 창업이나 성과를 벤처기업가 개인의 성격적 특성과 사

업 기회 혹은 사업모델을 개별적으로 평가하여 예측하는 것으로는 현실 세계

에서의 창업과 성공을 완전하게 설명하기는 힘들다. 예를 들어, 같은 사업 기

회를 인식한 사람들이 모두 창업을 하는 것은 아니고, 연쇄 창업자(serial 

entrepreneur)가 모든 사업에서 성공 혹은 실패하는 것도 아니다. 또한 유사

한 사업모델로 비슷한 시점에 창업한 회사들이 모두 같은 성과를 내지는 않

는다. 이는 벤처기업가가 벤처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할 때, 벤처

기업가의 정적인 특성뿐 아니라 동적인 특성(state)을 함께 고려해야 함을 의

미한다(Gish et al., 2019). 정적인 특성은 성격적 특성, 벤처기업가의 교육 

수준이나 사전 지식, 사회적 자본 등의 오랜 시간 동안 변화하지 않는 요소이

고, 동적인 특성은 매일매일 변화하는 기분과 감정, 휴식이나 수면 등의 생리

적 변화 및 다양한 문제해결을 위한 매일매일의 행동을 말한다. 

   같은 벤처기업가라도 시시각각 달라지고 급변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정보

를 수집하여 의사결정하고 행동하는가에 따라 벤처기업의 성과가 달라지고, 

벤처기업의 혁신성과는 벤처기업가의 혁신행동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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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Baron & Tang(2011)은 벤처기업가의 창의성(creativity)이 벤처기업의 혁

신성과 중 하나인 혁신의 급진성(radicalness of innovations)에 유의한 영향

을 주고 있음을 밝혔다. 창의성은 새로운 아이디어나 접근방법을 창출한다는 

관점에서 혁신행동의 일부이자 중요한 요소로 볼 수 있고, 현재까지의 창업 

관련 연구는 벤처기업가의 창의성을 변수로 활용한 경우가 많았다(예: 

Weinberger et al., 2018; Baron & Tang, 2011). 

   그런데 혁신행동은 창의성이라는 한 가지 차원으로 구성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혁신행동을 좀 더 세분화하여 다차원으로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혁신행동(innovative work behavior: IWB)에 관한 연구는 주로 종업원 개인 

수준에서 진행됐다. 개인의 혁신행동은 “(자신, 집단 또는 조직에) 새롭고 유

용한 아이디어, 프로세스, 제품 또는 절차를 의도적으로 도입하고 시작하고자 

하는 목표를 추구하는 개인의 행동”으로 정의된다(Farr & Ford, 1990). de 

Jong & den Hartog(2010)에 의하면, 개인의 혁신행동이 조직의 성공에 미치

는 영향이 커서 관련 연구와 현장에서 혁신행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에 비해 혁신행동의 측정척도에 관한 연구는 아직 초보적인 수준이다. 혁신

행동이 아이디어를 탐색(exploration)하고 창출(generation)하고, 전파

(championing)하고, 실행(implementation)하는 등의 여러 단계를 거쳐 다양한 

양상으로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기존 연구들은 대개 혁신행동의 차원을 분

리하지 않고 한 개의 차원으로 연구하였다(예: Reuvers et al., 2008; Kleysen 

& Street, 2001; Janssen, 2000; Scott & Bruce, 1994, 1998; Basu & 

Green, 1997; Bunce & West, 1995; Spreitzer, 1995). 일부는 창의성과 실

행의 2개 차원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Krause, 2004; Dorenbosch et al., 

2005). de Jong & den Hartog(2010)는 94개 지식 서비스 기업의 지식노동

자와 관리자 703쌍을 대상으로 한 서베이 조사에서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혁신행동이 아이디어 탐색, 창출, 전파, 실행의 4개 차원으로 구성됨을 검증

하였다. 

   이는 창업 관련 연구에서 창업 기회(entrepreneurial opportunity)가 사업

화로 이어지는 과정을 단계별로 나누어 분석해야 한다는 Davidsson(2015)과 

Vogel(2016)의 주장과 맥락을 같이 한다. Davisson(2015)은 창업 초기 단계



- 6 -

에서 벤처기업가가 외부요인(external enablers)의 영향을 받아 새로운 벤처아

이디어를 발견(discovery)하거나 창조(creation)하고, 그 벤처아이디어에 대해 

제3자 관점 및 본인 관점의 기회로 확신하는 과정(3rd & 1st person 

opportunity confidence)을 거친다고 설명한다. Vogel(2016)은 창업 및 사업

화 과정이 내부(desire to start)와 외부의 자극(resource push & market 

pull)으로 벤처아이디어를 발견하거나 창출하는 단계와 벤처 컨셉을 고객의 

니즈와 활용 가능한 자원 및 역량에 맞춰 벤처 기회로 구체화한 뒤 성공 가

능성에 대한 다양한 피드백을 반영하고 조정하여 사업화를 실현하는 단계로 

나누어진다고 설명한다.

   다시 말해, 벤처기업가는 창업을 전후하여 혹은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차원의 혁신행동을 수행해야 한다. 아이디어를 탐색하거나 창출하는 

단계,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 단계, 아이디어를 남들에게 전파하여 기회에 대

한 확신을 확보하는 단계, 그리고 그 아이디어를 실현하는 단계 모두에서 벤

처기업가의 혁신행동이 필요하다. 이는 de Jong & den Hartog(2010)가 제시

한 것과 같은 4개 차원의 혁신행동이 벤처기업가에게 요구됨을 의미한다. 현

재까지 벤처기업가의 혁신행동을 아이디어의 탐색, 창출, 전파, 실행하는 단계

별로 구분한 실증연구가 없어서, 벤처기업가 혁신행동의 차원 연구는 벤처기

업 연구와 혁신행동 연구 모두에 기여할 수 있다. 특히 4개 차원의 혁신행동

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고안해내는 아이디어 창출활동과 아이디어 실현을 

위해 필요한 여러 자원을 모아 혁신을 이뤄내는 아이디어 실행활동으로 양분

될 수 있다(Dorenbosch et al., 2005; Krause,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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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벤처기업가의 회복 과정이 혁신행동에 미치는 영향 

   아직 벤처기업가의 혁신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과 그 메커니즘에 관한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다. 벤처기업가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열정과 

벤처기업가의 역할 정체성(Cardon et al., 2009), 긍정 및 부정 정서(affect, 

Baron & Tang, 2011; Baron, 2008), 수면과 기분(mood) 및 문제해결을 위

한 숙고(Gish et al., 2019; Williamson et al., 2019; Weinberger et al., 

2018) 등이 연구됐다.

   본 연구는 벤처기업가의 혁신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요인으로 벤처기

업가의 회복프로세스 중 수면과 일과시간 이후의 인지(cognitive) 활동을 다루

고자 한다. 회복(recovery from work)이란 직무요구와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환경으로부터 야기된 신체적, 심리적 긴장 증세를 줄이거나 감소시켜서, 개인

의 기능 시스템을 스트레스받기 전 상태로 돌려놓는 프로세스를 말한다

(Sonnentag & Fritz, 2015; Meijman & Mulder, 1998). 회복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개인의 건강과 성과가 향상되고, 일과시간 이후의 회복(off-job 

recovery)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음 날 최상의 컨디션으로 업무를 시작하

지 못하고 건강과 성과에 영향을 받는다(de Jonge et al., 2012).

   노력-회복 모델(Effort-Recovery Model)에 의하면, 일하는 동안 발생하는 

노력은 피로와 심리적 활성화 등의 부담을 발생시키고, 일하지 않을 때 그 부

담을 해소하면서 회복된다(Meijman & Mulder, 1998). 자원보존이론

(Conservation of Resources Theory)에 의하면, 사람들은 물질적, 재무적 자

원과 같은 외부 자원뿐 아니라 개인의 성격이나 에너지와 같은 내부적 자원

을 획득하고 유지하고 지키려고 하는데, 스트레스는 자원을 보존하는 것을 위

협하여 건강이나 웰빙을 손상할 수 있어서, 잃어버린 자원을 다시 획득할 수 

있는 회복프로세스가 필요하다(Hobfoll, 1998). 

   회복은 심리적 분리, 기분전환(relaxation), 전문기술 습득(mastery), 자기 

조절(control) 등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는데, 그중 심리적 분리는 직원들의 

성과와 가장 강한 연관 관계가 있다(Sonnentag & Fritz, 2007). Sonnentag 

& Bayer(2005)는 Etzion et al.(1998)이 근무 환경에서 벗어난 개인의 감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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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제시한 분리(detachment) 개념을 스트레스와 회복 관련 연구에 도입하며 

심리적 분리(psychological detachment)라고 명명하였다. 심리적 분리란 근무 

장소에서 벗어났을 때 심리적으로도 일에서 멀어지는 것을 의미하는데, 일과 

관련된 문제나 기회에 관한 생각들을 멈추는 것이다(Wendsche & 

Lohmann-Haislah, 2017; Sonnentag & Fritz, 2015, 2007). 

Sonnentag(2010)이 제시한 스트레서-분리 모델(Stressor-Detachment 

Model)은 스트레서1)가 긴장 반응2)으로 이어지는 프로세스(stressor-strain 

process)에서 심리적 분리가 매개역할 및 조절역할을 한다고 제안하였다. 스

트레서가 심리적 분리를 손상하고, 손상된 심리적 분리가 긴장 반응과 웰빙에 

영향을 주는 매개효과와 심리적 분리에 따라 스트레스서가 긴장에 주는 영향

을 감소시키는 조절효과를 말한다(Sonnentag & Fritz, 2015).

   일로부터 분리(detachment from work)의 선행요건과 결과에 대한 메타분

석을 진행한 Wendsche & Lohmann-Haislah(2017)는 직무요구가 일로부터 

분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일로부터 분리는 신체적, 심리적 건강 및 웰빙

에 긍정적인 연관 관계가 있음을 통계적으로 검증하였다. 이들은 일로부터 분

리의 결과변수로 건강과 웰빙 외에 업무 동기와 업무성과(work 

performance)에 대한 분석도 진행하였는데, 업무 동기에는 유의한 상관관계

가 발견되지 않았고, 업무성과에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발견되었다. 그런데 일

로부터 분리가 업무성과 중 과업 성과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만, 창의성과 

상황적 성과(예: 개인의 솔선수범이나 조직시민행동)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준

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DISC 모델3)에 일과시간 이후의 회복이라는 차원을 추가하여 일로부터 분

1) 직무 스트레서란 부정적 각성, 신체적 증상, 심리적 손상과 같은 긴장 반응을 유도할 수 있
는 근무 환경에서의 요인으로 신체적 스트레스 요인, 업무 관련 스트레스 요인, 역할 스트
레스 요인, 사회적 스트레스 요인, 경력 관련 스트레스 요인, 트라우마 이벤트, 스트레스를 
주는 변화 프로세스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Sonnetag & Fritz, 2015; Sonnetag & Frese, 
2012; Kahn & Byosiere, 1992).

2) 긴장 반응이란 스트레스 요인에 대한 개인의 반응을 의미하는데, 즉각적인 신체적 반응(예: 
아드레날린이나 코르티솔의 증가, 심장 박동 및 혈압의 증가), 심리적 반응(예: 부정적 정
서와 피로의 증가)과 행동 변화(예: 동료와의 다툼) 등을 포함한다(Sonnetag & Fritz, 
2015). 긴장 반응은 스트레스 요인이 사라진 이후에도 지속될 수 있는데, 오래 지속될 경
우, 신체적 혹은 심리적 손상을 가져올 수 있으며 개인의 웰빙을 감소시킬 수 있어서 스트
레스로부터 회복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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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가 직무요구와 직무자원의 관계 속에서 신체적, 인지적, 감정적 성과에 어

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한 de Jonge et al.(2012)의 연구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찾아볼 수 있다. de Jonge et al.(2012)에 의하면, 감정적 직무요구와 

신체적 직무요구가 높으면, 각각 감정적 고갈과 신체적 불만이 높아지는데, 

감정적 분리와 신체적 분리는 각각 감정적 고갈과 신체적 불만을 낮추는 효

과가 있다. 이들은 분리의 긍정적인 영향을 보여준다. 반면 인지적 직무요구

가 높을 경우, 자발적 학습과 창의성이 증가하는데, 인지적 분리는 자발적 학

습과 창의성을 낮추는 효과를 보인다. 이것은 인지적 분리의 부정적인 영향을 

보여준다.

   요컨대 직무요구와 같은 스트레서는 신체적, 심리적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

을 미치며, 심리적 분리를 통한 회복프로세스가 스트레서의 부정적 효과를 완

화할 수 있지만, 혁신행동에 필요한 창의성이나 자발적 학습에는 스트레서가 

긍정적인 효과를 주고, 심리적 분리가 부정적인 효과를 준다는 것이다. 

   종업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스트레서 및 심리적 분리를 통한 회복

프로세스가 업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나타났지만, 벤처기업가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많지 않았다. 벤처기업가는 일반 회사의 관리자들보다 훨씬 복잡하고 

불확실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으며(Baron, 1998), 성취목표가 매우 높아 직무

요구가 증가하고(McClelland, 1961), 재무적 자원뿐 아니라 사회적 지원과 

같은 직무자원이 매우 부족하여서, 상대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Cardon & Patel, 2015). Kollmann et al.(2019)은 벤처기업가들이 겪고 있

는 스트레스가 일과시간 이후에 일로부터 분리되지 못하는 일-가정 간섭을 

매개로 수면 문제(불면증)를 발생시킴을 실증하였다. Weinberger et al.(2018)

은 벤처기업가의 일과시간 이후의 회복이 다음 날의 창의성에 영향을 미치는

데, 개인 내 창의성의 차이는 수면 효율로 설명되며, 개인 간 창의성의 차이

는 문제해결숙고의 차이로 설명됨을 실증하였다. 

3) DISC 모델(Demand-Induced Strain Compensation Model)은 직원의 직무성과가 직무요구
와 직무자원의 두 가지 선행변수에 의해 설명될 수 있으며, 직무요구, 직무자원 및 직무성
과(outcome)는 인지적(cognitive), 감정적(emotional), 신체적(physical) 차원으로 구성되고, 
높은 직무요구는 건강과 웰빙을 방해하는데, 매칭되는 직무자원이 있으면 부정적 효과가 
조절될 수 있음을 설명하는 모델이며, 경험적 연구로도 증명된 바 있다(Daniels & de 
Jonge, 2010; van den Tooren & de Jonge, 2008; de Jonge & Dormann,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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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벤처기업가의 회복프로세스 중 생리적 회복의 기본이 되는 수

면과 일과시간 이후에 일로부터 분리되는 방식, 특히 일관련 반추의 세 가지 

차원인 감정적 반추, 문제해결숙고와 심리적 분리가 벤처기업가의 혁신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벤처기업가가 어떤 회복프로세스를 통해 스트레스

를 낮추고 업무성과, 특히 벤처기업에 꼭 필요한 혁신행동을 잘 수행할 수 있

는지는 실무적으로도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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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벤처기업가의 일관련 반추 

   일과시간 이후의 회복 과정 중 심리적 분리는 직원들의 건강과 웰빙뿐 아

니라 업무성과와도 중요한 관련성이 있다(Wendsche & Lohmann-Haislah, 

2017; Sonnentag & Fritz, 2015). 심리적 비분리는 일과시간 이후에도 업무

와 관련된 생각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음을 뜻하는데, 이러한 지속적인 인지 

활동은 장기적으로는 건강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며, 혈압과 심박수, 코

르티솔 등 건강 관련 주요 지표와 연관되어 있다(Ottaviani et al, 2016). 그

러나 업무로부터 심리적 비분리, 즉 일과시간 이후에 일과 관련하여 반추하는 

것은 한 가지 차원으로 설명되지 않으며, 회복프로세스에 주는 영향도 지속적

인 생각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서 일관련 반추를 다양한 차원으로 나

누어 봐야 한다(Weigelt et al., 2019; Firoozabadi et al., 2018; Cropley et 

al., 2012; Querstret & Cropley, 2012; Cropley & Zijlstra, 2011).  

   일관련 반추(work-related rumination)는 감정적 반추, 문제해결숙고, 심

리적 분리, 긍정적 업무 회고, 부정적 업무 회고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Querstret & Cropley, 2012; Weigelt et al., 2019). 감정적 반추(affective 

rumination)는 일과 관련된 생각에서 부정적인 정서 경험을 하는 것이고, 문

제해결숙고(problem-solving pondering)는 업무 관련된 이슈를 고민하고 궁

리하는 것이며(Cropley et al., 2012: p.25), 심리적 분리(psychological 

detachment)는 업무 상황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됨을 느끼는 것이다(Etzion et 

al., 1998: p.579). 긍정적 업무 회고(positive work reflection)와 부정적 업무 

회고(negative work reflection)는 각각 업무와 관련된 좋은 면과 안 좋은 면

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다(Weigelt et al., 2019). [그림 2-1]은 일관련 반추 

개념도이다.

   연구자들은 심리적 분리, 감정적 반추, 문제해결숙고와 긍정적 업무 회고, 

부정적 업무 회고의 모든 변수를 연구에 사용하거나(예: Weigelt et al., 

2019), 감정적 반추와 문제해결숙고만을 변수로 사용(예: Vahle-Hinz et al., 

2017; Weinberger et al., 2018)하는 등 연구의 목적과 필요에 맞게 일관련 

반추 변수를 사용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심리적 분리, 감정적 반추,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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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숙고를 일관련 반추의 변수로 사용하였다. 

[그림 2-1] 일관련 반추 개념도

   감정적 반추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일과 관련된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며, 문제해결숙고는 성과를 향상하는 방법을 고안하거나 일과 관련된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해 계속 생각하는 것으로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오히려 즐거

운 활동이 될 수 있다(Weigelt et al., 2019; Cropley & Zijlstra, 2011).

   감정적 반추는 개인의 감정자원을 활성화하는 심리·생리학적 반응을 일으

키기 때문에 회복프로세스를 방해하고, 문제해결숙고는 심리·생리학적 활성화

는 덜 유발하고 오히려 직무자원을 제공하는 경험으로 작용할 수 있다

(Firoozabadi et al., 2018; Cropley & Zijlstra, 2011). 개인간 차이를 연구한 

결과들을 살펴봐도 감정적 반추는 개인의 웰빙에 뚜렷하게 부정적 영향을 주

지만, 문제해결숙고의 웰빙에 대한 영향은 긍정적이거나 유효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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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oozabadi et al., 2018; Hamesch et al., 2014; Querstret & Cropley, 

2012)도 있어 감정적 반추와 문제해결숙고는 웰빙에 서로 다른 영향을 주고 

있다. 

   많은 스트레스 상황에 노출된 벤처기업가들의 일과시간 이후 일관련 반추

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까? 벤처기업가의 특성에 따라 그 방식들이 달라

질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며, 일관련 반추의 방식에 따라 혁신행동의 결과 또

한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어떤 벤처기업가는 일과시간 이후에 심리적 분리

를 실행하고 충분한 휴식 시간을 가짐으로써 다음날의 업무 효율을 극대화하

려 할 수 있고, 다른 벤처기업가는 일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고민하면서 산

재한 문제들을 해결하거나 미래를 설계하려는 문제해결숙고를 통해 성과를 

내려고 노력할 수 있으며, 또 다른 벤처기업가는 회사 관련 이슈를 생각하는 

과정에서 감정적 반추의 경향이 있어서 감정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여 피로가 

쌓이고 창의성이나 사회활동에도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일관련 반추에 관한 연구는 주로 건강이나 웰빙과 관련하여 진행되어 왔

기 때문에,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지속적 혁신을 이루어 내야 하는 벤처

기업가들을 대상으로 일관련 반추가 혁신행동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실증

하는 연구는 일과시간 이후의 회복프로세스에 관한 연구, 특히 일관련 반추 

연구의 대상을 혁신행동 및 벤처기업가로 확장하도록 기여한다. 또한 기존 연

구들은 혁신행동 중에서 아이디어 창출활동과 연관된 창의성을 종속변수로 

사용하였는데(Weinberger et al., 2018; Wendsche & Lohmann-Haislah, 

2017; de Jonge et al., 2012), 본 연구는 일관련 반추가 아이디어 실행활동

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실증하는 기여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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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벤처기업가의 수면이 혁신행동에 미치는 영향 

   벤처기업가의 혁신행동에 영향을 주는 동적인 영향요인으로 분석하려는 

또 하나의 변수는 수면이다. Gunia(2018)는 수면 문제가 조직에 중요한 영향

을 주고 최근 경영 분야 연구에서 수면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Barnes, 

2012), 벤처기업가의 수면을 다루는 이론적 모델을 제시하였다. 주요 가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신건강 상태가 창업 의지(entrepreneurial motives)와 창

업역량(entrepreneurial means)에 영향을 주며, 특히 수면은 두 가지 모두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둘째, 창업 의지와 관련해서 수면 문제가 의학적 

ADHD(주의력 결핍 과다행동 장애)와 유사하게 창업 의지를 강화할 수 있으

며, 또한 수면 문제는 우울증 등의 다른 정신건강 상태를 통해 창업 의지를 

촉진할 수 있다. ADHD는 충동성, 다양한 관심, 위험 감수를 통한 과잉행동 

등을 수반한다. 셋째, 창업역량과 관련해서는 수면 문제가 성공적으로 벤처창

업을 하는 데 필요한 중요 역량들인 주의집중(alertness), 창의성, 사회적 역량

(social competence) 등을 훼손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Gunia(2018)는 수면 

문제가 한편으로는 창업하고자 하는 욕망을 자극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성공적으로 창업할 수 있는 역량을 훼손하는 상반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수

면의 덫(sleep trap)’이라 명명하고, 벤처기업가와 수면의 관계에 대한 더 많

은 연구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Gunia(2018)의 논문 이후, 일군의 연구자들이 벤처기업가의 수면 문제에 

대한 실증연구를 발표하고 있다(예: Gish et al., 2019; Williamson et al., 

2019; Kollmann et al., 2019; Weinberger et al., 2018). 기존 연구들이 창

의성을 개인이 타고나서 평생 변하지 않는 정적인 특성으로 간주해 왔지만, 

Weinberger et al.(2018)은 벤처기업가 62명을 대상으로 12일간의 실증조사

를 하여 개인 창의성 차이의 77%는 개인내(within-person) 차이이고 23%는 

개인간(between-person) 차이임을 보여주었다. 이들은 일과시간 이후의 회복

이 다음 날의 창의성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실증하여 벤처기업가의 창의성

이 변화하고 회복을 통해 강화됨을 보였다. 벤처기업가의 생리적 회복에 가장 

기본이 되는 수면은 개인내 창의성 차이를 높이는 변수이며, 정신적 회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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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일과시간 이후의 문제해결숙고는 개인간 창의력 차이를 설명하는 변수

임을 다수준 분석을 통해 실증하였다. Williamson et al.(2019)도 121명 벤처

기업가를 대상으로 10일간의 데이터 수집 및 분석을 통해 노력-회복모델과 

같이 수면질이 벤처기업가의 혁신행동에 영향을 준다는 것과 수면질이 활성

화된 긍정적 기분(예: enthusiastic, inspired)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활성

화된 부정적인 기분(예: tension, anxiety)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며, 활성화

된 긍정적 기분은 수면질과 혁신행동의 관계를 완전 매개하고 있음을 보여주

었다.

   Gish et al.(2019)은 기존의 연구에서 벤처기업가가 새로운 벤처아이디어

를 만들고, 그 아이디어에 대한 긍정적인 믿음(opportunity beliefs)을 형성하

는 과정에 필요한 역량으로 사전 지식, 경험, 교육, 동기 등의 인적 자본이나 

사회자본의 영향을 강조해왔으나, 최근의 연구들은 매일 달라지는 기분, 감정

이나 회복 혹은 수면과 같은 생리학적 동적 요소(dynamic factor)의 영향에 

관심을 두기 시작했다고 주장한다. 특히 수면이 매일 달라지는 개인내 차이를 

만들어 내는 중요한 변수로 연구되고 있다고 설명한다(예: Murnieks et al., 

2020; Williamson et al., 2019; Wolfe & Patel, 2019; Kollmann et al., 

2018; Weinberger et al., 2018; Gunia, 2018). Gish et al.(2019)은 3가지의 

서로 다른 연구조사를 통해 수면이 벤처기업가의 인지 역량(attention, 

structural reasoning)에 영향을 주고, 이것이 다시 제3자 기회 믿음(3rd 

person opportunity belief)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새로운 벤처아

이디어가 긍정적인 믿음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아이디어(supply)가 시장의 수

요(demand)와 구조적으로 유사성이 있어야 하는데, 잠이 부족한 경우, 인지

능력 중 구조적 유사성 판별 능력(structural alignment)이 떨어져서, 벤처아

이디어에 대한 제대로 된 판단을 못 하게 되는 인지적 메커니즘을 설명하고 

있다. 

   최근 벤처기업가의 수면과 관련된 연구들이 학계의 관심을 받으며 진행되

고 있지만, 지금까지는 진행된 연구의 수가 적고 연구된 변수들이 한정되어 

있어서, 본 연구는 벤처기업가의 수면과 혁신행동의 관계를 밝히고자 한다. 

또한 일관련 반추의 방식이 수면에 서로 다른 영향을 주고, 수면을 통해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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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행동에 주는 영향이 달라지는 일관련 반추와 혁신행동 간의 관계에서 수

면이 어떤 매개효과를 하는가에 대해서도 살펴봄으로써, 일과시간 이후의 일

관련 반추(저녁)가 수면(밤)을 통해 다음 날의 혁신행동(낮)에 미치는 영향과 

그 메커니즘을 통합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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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연구 모형 및 연구 가설 

   [그림 2-2]는 앞서 살펴본 문헌 연구를 통해 도출한 연구 모형이다.

[그림 2-2] 본 연구의 연구 모형

2.5.1 벤처기업가의 일관련 반추와 혁신행동의 관계

   일관련 반추는 벤처기업가의 혁신행동에 영향을 줄 것으로 추정되는데, 반

추의 방식에 따라 회복 및 웰빙에 각기 다른 영향을 주는 것(Cropley & 

Zijlstra, 2011; Cropley et al., 2012; Querstret & Cropley, 2012; 

Firoozabadi et al., 2018; Weigelt et al., 2019)처럼 혁신행동에도 어떤 형태

의 반추를 하는가에 따라서 영향의 방향과 정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Broaden and Build Theory(Fredrickson, 2001)에 따르면, 긍정적인 기분

과 부정적인 기분은 각각 생각-행동 레퍼토리(thought-action repertoires)를 

넓히거나 줄인다. 긍정적인 기분은 탐색적 사고를 가능하게 하여 창의성과 유

연성을 만들 수 있게 하고, 부정적 기분은 인식과 관심에 대해 반대 효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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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진다(Fredrickson & Branigan, 2005). 감정적 반추는 일과 관련된 부정적

인 기분을 갖게 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탐색하고 창출해야 하는 아이디어 

창출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4). 

   감정적 반추는 일과시간 이후에 회복하는 프로세스를 방해하여 급성 및 

만성 피로에 중요한 영향을 준다. Querstret & Cropley (2012)에 의하면, 감

정적 반추는 만성 피로의 9%와 급성 피로의 3%를 설명한다. 또한 감정적 반

추는 탈진과 정(+)의 관계가 있고, 활기, 헌신, 활력과 각각 부(-)의 관계가 

있다(Weigelt et al., 2019). 임상의학 관점에서 이루어졌던 일관련 반추 연구

는 일과시간 후에도 부정적인 정서로 일관련 걱정을 하는 것, 다시 말해 감정

적 반추에 초점을 맞추었다. 연구 결과들에 의하면, 반추는 우울증과 불안과 

같은 정신질환(예: Lyubomirsky et al., 1998; Mellings & Alden, 2000)과 

자기 평가 절하, 무력감을 초래한다(예: Lyubomirsky, et. al, 2003). 감정적 

반추를 통해 피로가 누적되고, 활기와 자기효능감이 떨어지면, 업무 추진을 

위한 사회적 역량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특히 벤처기업가의 아이디어 

실행활동은 아이디어를 제품화하기 위해 함께 일할 사람들을 모으고, 투자자

들을 설득하여 투자자금을 모으고, 각종 필요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파트너들

과의 협력 활동을 하는 등 조직 내 외부의 커뮤니케이션과 사회적 활동이 필

수적이기 때문에 감정적 반추가 벤처기업가의 아이디어 실행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다. 

   H1-1a: 벤처기업가의 감정적 반추는 아이디어 창출활동에 부(-)의 영향

을 줄 것이다.

   H1-1b: 벤처기업가의 감정적 반추는 아이디어 실행활동에 부(-)의 영향

을 줄 것이다.

 

4) 아직 이를 뒷받침하는 실증연구 결과를 보지는 못하였다. Weinberger et al.(2018)의 연구
에서 감정적 반추와 매일의 창의성 간의 유의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고, Williamson et 
al.(2019)의 연구에서도 활성화된 부정적 감정과 매일의 혁신행동 간의 유의한 관계가 나타
나지 않았다. 반면 Baron & Tang(2011)은 긍정적 감정과 벤처기업가의 창의성 간의 정
(+)의 관계를 실증하였고, Williamson et al.(2019)도 활성화된 긍정적 감정과 매일의 혁신
행동 간의 정(+)의 관계를 실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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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정적 반추가 회복과정을 훼손하여 건강과 웰빙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과 달리 문제해결숙고는 문제해결을 도와줌으로써 긍정적 정서, 자기효능감

과 웰빙을 증가시키고, 회복을 도와준다(Querstret & Cropley, 2012; Fritz 

& Sonnentag, 2005). Weinberger et al.(2018)은 벤처기업가 대상 연구에서 

문제해결숙고가 개인간 창의성의 차이를 설명하는 변수임을 밝혔다. 인지적 

직무요구가 높을 경우, 직무 통제 등의 직무자원과 직무회복이 적합하게 제공

된다면, 학습, 창의력, 혁신행동에 긍정적인 효과가 존재한다(예: de Jonge et 

al., 2012; Janssen, 2000). 

   문제해결숙고는 피로를 낮추며(Querstret & Cropley, 2012), 성공적 과업 

완수를 위한 실마리를 제시한다. 성공적 과업 완수는 긍정적 정서, 자기효능

감, 웰빙을 높인다(Seo et al., 2004). Weigelt et al.(2019)에 의하면, 문제해

결숙고는 활력, 학습, 활기에 매우 강한 정(+)의 영향을 주며, 헌신과 몰입에

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따라서 감정적 반추와 달리 문제해결숙고는 벤처기

업가들이 사회적 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행하는 것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 아

이디어 실행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H1-2a: 벤처기업가의 문제해결숙고는 아이디어 창출활동에 정(+)의 영향

을 줄 것이다.

   H1-2b: 벤처기업가의 문제해결숙고는 아이디어 실행활동에 정(+)의 영향

을 줄 것이다.

 

   Sonnentag(2010)이 제시한 스트레서-분리 모델에 따르면, 심리적 분리는 

스트레서가 긴장 반응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매개역할 및 조절역할을 한다

(Sonnentag & Fritz, 2015). 심리적 분리는 신체적, 심리적 건강 및 웰빙에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가 있으며(Sonnentag & Fritz, 2015; Wendsche & 

Lohmann-Haislah, 2017), 업무성과에도 유의한 영향을 주는데, 과업 성과에

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만, 창의성과 상황별 성과(예: 개인의 솔선수범이나 

조직 시민행동)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Wendsche & Lohmann-Haislah,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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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igelt et al.(2019)의 연구에서도 심리적 분리는 웰빙의 주요 지표인 번

성과 삶의 만족을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변수이며, 학습, 활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de Jonge et al.(2012)의 연구에서도 유사

한 결과를 찾아볼 수 있는데, 심리적 분리 중 감정적 분리는 내부 에너지를 

회복시켜서 건강을 증진하고 감정고갈과 피로를 줄이며, 인지적 분리는 자발

적 학습과 창의성을 낮추는 효과를 준다. 

   일과시간 이후에 혹은 휴가 중에 업무와 관련된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다

면, 스트레스 요인을 제거하여 빠른 회복을 도모할 수 있어서 건강과 웰빙에

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이는 벤처기업가가 사회활동을 활기차게 할 수 있

는 에너지를 주기 때문에 벤처기업가의 아이디어 실행활동에는 긍정적인 영

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회복 후 업무에 복귀하여 업무를 

시작할 경우, 모드 전환을 위한 시간과 에너지가 소모되기 때문에 창의적 아

이디어를 만들어 내는 아이디어 창출활동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H1-3a: 벤처기업가의 심리적 분리는 아이디어 창출활동에 부(-)의 영향

을 줄 것이다.

   H1-3b: 벤처기업가의 심리적 분리는 아이디어 실행활동에 정(+)의 영향

을 줄 것이다.

2.5.2 벤처기업가의 일관련 반추가 수면에 미치는 영향

   수면 문헌들은 수면을 방해하는 요인 중 하나로 반추를 제시한다

(Querstret & Cropley, 2012). 직무 관련 걱정은 수면 방해와 높은 상관관계

를 보이며(Akerstedt et al., 2002), 반추는 수면질과도 높은 부의 상관관계를 

보이고(Cropley et al., 2006), 예상되는 반추(anticipative rumination)는 주관

적이거나 객관적인 수면 척도들과 연관되어 있다(Kecklund & Akerstedt, 

2004). 실험연구들에서도 반추와 수면의 연관 관계를 설명한다(예: Zoccola 

et al.,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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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자기 전 인지 활동은 수면질에 영향을 주며(Harvey, 2000), 수면 전 인

지적 각성은 수면대기시간이 길어지게 한다(Gross & Borkovec, 1982). 특히 

일과 관련하여 해결해야 하는 문제들이 많을 경우, 사람들이 일에서 분리되지 

못하고 반복적으로 일에 관련하여 생각하게 되는 경향이 있어, 반추는 수면을 

방해하는 요소로 간주한다(Zijlstra & Sonnentag, 2006). 

   다시 말해 심리적 분리는 수면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Hahn et. al, 

2011; Sonnentag & Fritz, 2007), 감정적 반추와 문제해결숙고는 수면에 부

정적인 영향을 준다(Groeger et. al, 2004). 이러한 관계는 벤처기업가에도 유

사한 형태로 나타날 것이다. 

   H2-1: 벤처기업가의 감정적 반추는 수면에 부(-)의 영향을 줄 것이다.

   H2-2: 벤처기업가의 문제해결숙고는 수면에 부(-)의 영향을 줄 것이다.

   H2-3: 벤처기업가의 심리적 분리는 수면에 정(+)의 영향을 줄 것이다.

2.5.3 벤처기업가의 수면과 혁신행동의 관계

   수면 문제는 성공적으로 벤처기업을 창업하고 운영하는 것에 필요한 역량

인 주의집중, 창의성, 사회적 역량 등을 훼손할 수 있다(Gunia, 2018). 수면 

부족은 기분에 가장 많은 부정적 영향을 주고, 인지와 운동에도 부정적 영향

을 주는데, 특히 하루 24시간 중 5시간 미만으로 잠을 잔 경우(partial sleep 

deprivation)에 기분과 인지 역량 저하가 더 크게 나타난다(Pilcher & 

Huffcutt, 1996). 수면 박탈은 혁신적이고 유연한 사고를 방해하며(Harrison 

& Horne, 1999), 잠이 부족할 경우, 구조적 유사성 판별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 내거나, 아이디어의 매력도를 평가하는 것

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Gish et al., 2019). 일과 후 회복(recovery)은 다음 

날 창의성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데, 특히 수면은 개인내 창의성 차이를 설명

하는 중요한 변수이다(Weinberger et al., 2018). Williamson et al.(2019)은 

수면질이 활성화된 긍정적 기분을 매개로 혁신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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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을 보여주었다. 수면과 인지능력, 창의성, 혁신적 사고 등과 관련된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벤처기업가의 수면이 아이디어 창출활동에 긍정적인 영향

을 줄 것으로 예상한다.

   벤처기업가는 직원을 관리하고 파트너와 협업하며 투자자와 협상하는 등 

많은 종류의 사람들과 어울려야 하며(Baron & Markman, 2003), 특히 다양

한 신뢰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Maxwell & L´evesque, 2014). 수면이 부족

할 경우, 긍정적인 기분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예: Bower et al., 2010; 

Pilcher & Huffcutt, 1996)을 주고 감성지능을 저하하며(Killgore et al., 

2008), 신뢰 관계 구축을 위한 역량 감소(Anderson & Dickinson, 2010), 갈

등 증가(Gordon & Chen, 2014), 다른 사람들에 대한 조바심(Swanson et 

al., 2011), 일을 덜 열심히 하는 경향(Hoeksema-van Orden et al., 1998), 

다른 사람들의 도움에 대한 평가 절하(Lerner, 2016), 도덕적 인식 저하

(Barnes et al., 2015)로 인한 지나치게 비윤리적인 행동(Barnes et al., 2011) 

등으로 인해 벤처기업가에게 필요한 사회적 역량을 감소시킬 가능성이 크다

(Gunia, 2018). 수면이 부족할 경우 호감도가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Sundelin et al., 2017). 창의적 아이디어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인적, 금전적 

자원들이 필요하고(Amabile, 1988), 이를 조달하기 위해서는 벤처기업가의 사

회적 역량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수면 부족이 아이디어 실행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다시 말해 수면은 아이디어 실행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H3a:   벤처기업가의 수면은 아이디어 창출활동에 정(+)의 영향을 줄 것

이다.

   H3b:   벤처기업가의 수면은 아이디어 실행활동에 정(+)의 영향을 줄 것

이다.

2.5.4 벤처기업가의 일관련 반추가 혁신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수면의 

매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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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3a와 H3b와 같이 수면은 아이디어 창출활동과 아이디어 실행활동에 각

각 정(+)의 영향을 줄 것으로 추정되는데, 감정적 반추는 수면에 부(-)의 영

향을 주어(H2-1) 감정적 반추는 수면을 매개로 벤처기업가의 혁신행동에 부

(-)의 영향을 줄 것이다. 

   문제해결숙고도 수면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H2-2) 수면을 매개로 아이

디어 창출활동과 아이디어 실행활동에 부(-)의 영향을 줄 것이다. 이는 문제

해결숙고가 아이디어 창출활동 및 실행활동에 주는 정(+)의 영향에 대해 수

면이 억제변수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의미를 내포한다.

   심리적 분리는 수면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H2-3), 수면은 다시 아이디

어 창출활동과 아이디어 실행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H3a, H3b), 심리

적 분리는 수면을 매개로 아이디어 창출활동과 아이디어 실행활동에 정(+)의 

영향을 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심리적 분리가 아이디어 창출활동에 미치는 

부(-)의 영향은 수면을 통해 억제되고, 심리적 분리가 아이디어 실행활동에 

미치는 정(+)의 영향은 수면을 통하는 매개효과가 있다. 

   H4-1a: 감정적 반추는 수면을 매개로 아이디어 창출활동에 부(-)의 영향

을 줄 것이다.

   H4-1b: 감정적 반추는 수면을 매개로 아이디어 실행활동에 부(-)의 영향

을 줄 것이다. 

   H4-2a: 문제해결숙고는 수면을 매개로 아이디어 창출활동에 부(-)의 영

향을 줄 것이다. 

   H4-2b: 문제해결숙고는 수면을 매개로 아이디어 실행활동에 부(-)의 영

향을 줄 것이다. 

   H4-3a: 심리적 분리는 수면을 매개로 아이디어 창출활동에 정(+)의 영향

을 줄 것이다.

   H4-3b: 심리적 분리는 수면을 매개로 아이디어 실행활동에 정(+)의 영향

을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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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 방법

 

3.1 자료수집과 표본 

   본 연구는 초기 벤처기업가의 일관련 반추와 수면이 벤처기업가의 혁신행

동에 주는 영향을 연구하는 목적에 맞게 초기 벤처기업의 벤처기업가들을 연

구대상으로 하였다. 구체적인 연구대상은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고, 기업을 운

영하는 벤처기업의 벤처기업가들이며, 투자자와의 매칭 조사를 위해 국내 벤

처캐피털 및 액셀러레이터 등 기관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받은 벤처기업의 벤

처기업가를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조사는 2020년 8월 23일부터 9월 16일까지 4주 동안 타입폼

(www.typeform.com)을 이용하여 온라인(PC와 모바일)으로 진행하였다. 우선 

본 연구조사를 도와줄 투자자를 모집하고, 각 투자자가 투자하고 사후관리하

고 있는 초기 벤처기업의 벤처기업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였다. 

   설문에 참여한 투자 심사역은 41명이며, 각 투자 심사역 별로 1~18개 기

업의 벤처기업가와 벤처기업에 대한 설문에 응답하여, 총 171개의 투자자 설

문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투자 심사역이 투자자용 설문에 응답한 이후에 해당 

벤처기업가에게 벤처기업가용 설문 응답을 요청하였는데, 171개 기업 중 166

개 기업의 벤처기업가가 응답하여 166개의 벤처기업가 설문 데이터를 수집하

였다.

   데이터 수집 이후, 빈도분석, 기술통계량 분석, 신뢰도와 타당도 분석에서

는 수집 데이터 전체를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나, 가설검증을 위해서는 연구목

적에 더 적합한 표본으로 분석을 수행하기 위해 초기 벤처기업에 해당하는 8

년 차 이내 기업의 창업자들인 138명의 벤처기업가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변수별 설문 대상은 [그림 3-1]과 같다. 투자 심사역에게는 각 벤처기업

가의 혁신행동 및 해당 회사의 혁신성과에 대한 평가를 설문하였으며, 벤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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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가에게는 본인의 혁신행동에 대한 평가와 일관련 반추, 수면, 벤처기업가 

개인과 관련된 통제변수 및 회사의 기본정보 등을 설문하였다. 벤처기업가의 

혁신행동에 대한 설문은 벤처기업가와 투자자에게 중복하여 실행하였다.

[그림 3-1] 변수별 설문 대상

   연구대상 기간은 1년으로 설정하였다. 초기 벤처기업의 경우, 혁신과 성장

이 급속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1년간의 혁신성과를 측정하고 모니터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혁신행동이나 일관련 반추의 경우 기존 연구에서 

특별한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예: de Jong & den Hartog, 2010; 

Janssen, 2000; Querstret & Cropley, 2012; Cropley et al., 2012). 수면 연

구의 경우, 매일의 수면질이나 수면 시간을 다음 날의 종속변수로 연결하여 

연구하기도 하지만, 연구대상 기간을 한 달이나 1년으로 하기도 한다(예: 

Buysse et al., 1989; Nakata, 2011). 따라서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벤처기업

의 혁신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연구대상 기간인 1년을 기준으로 독립변수들을 

맞추어 조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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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변수 측정 

   벤처기업가의 혁신행동은 de Jong & den Hartog(2010)의 연구에서 도출

된 혁신행동 관련 설문 문항 10개에 파일럿 연구에서 사용되었다가 폐기된 2

개의 설문 문항을 추가하여, 아이디어 창출활동과 아이디어 실행활동에 대해 

각각 6개의 설문 문항으로 구성했다. 각 활동들을 얼마나 자주 한다고 생각하

는가를 5점 리커트 척도로 조사했다. 혁신행동에 관련된 설문 문항은 [표 

3-1]과 같다.

[표 3-1] 벤처기업가의 혁신행동 관련 설문서

다음은 ___님의 혁신행동에 관한 질문입니다. 아래 문항을 자세히 

읽어보시고 ___님이 지난 1년간 다음과 같은 활동을 얼마나 자주 

하였는가를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매우 드물게 2=드물게, 3=때때로, 4=자주, 5=매우 자주)

아이디어 

창출활동

Ÿ (IE1) 일상적인 일과 관련 없는 이슈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인다.

Ÿ (IE2) 일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 궁금해한다.

Ÿ (IE3)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 찾아본다.

Ÿ (IG1) 새로운 업무 방법, 기술, 도구들을 고안한다.

Ÿ (IG2) 문제에 대한 참신한 해결 방법을 만들어 낸다.

Ÿ (IG3) 일을 수행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방법을 생각해 낸다.

아이디어 

실행활동

Ÿ (IC1) 혁신적 아이디어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물자/수단)을 동원한다.

Ÿ (IC2) 혁신적 아이디어에 대해 중요한 조직 구성원들의 열성을 

이끌어 낸다.

Ÿ (IC3) 혁신적 아이디어를 지원할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 

노력한다.

Ÿ (II1) 혁신적 아이디어를 업무에 체계적으로 반영한다.

Ÿ (II2) 새로운 아이디어를 실현하는 것에 기여한다.

Ÿ (II3) 새로운 것을 개발하는 것에 노력을 기울인다.

   혁신행동은 동일방법편의(Common Method Bias) 이슈를 피하고자 독립

변수들과 달리 투자자에게 설문을 진행하였고, 투자자 응답과 벤처기업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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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을 비교해보기 위해 벤처기업가에게도 같은 설문 항목으로 혁신행동에 

대해 설문하였는데, 투자자의 응답과 벤처기업가의 응답 간에는 유의한 상관

관계가 나오지 않았다. 투자자의 경우, 벤처기업가의 행동을 직접 관찰하였다

기보다, 기업의 혁신성과를 보면서 벤처기업가가 어떤 혁신행동을 하고 있을 

것인가를 추정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 벤처기업가의 혁신행동 양상과는 다른 

형태로 평가하게 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물론 벤처기업가 본인의 혁신행

동에 대해 평가도 실제 행동(behavior)의 빈도로 평가하기보다, 그러한 행동

을 하고자 하는 의도(intention)를 기준으로 평가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려워서, 실제 행동(actual behavior)보다 과도하게 평가되었을 가능성도 있

지만, 투자자의 평가보다는 벤처기업가의 평가가 벤처기업가의 실제 혁신행동

에 더 유사할 것으로 판단하여 분석단계에서는 벤처기업가 자신이 평가한 본

인의 혁신행동을 바탕으로 분석을 실행하였다.

   일관련 반추는 Cropley et al.(2012)의 일관련 반추 설문서(work-related 

rumination questionnaire)를 번역하여 사용했다. Cropley et al.(2012)의 설

문에서 일관련 반추는 감정적 반추, 문제해결숙고, 심리적 분리의 3가지 차원

에 대해 각각 5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4개 문항씩을 

선정하여 사용하였다. 일과시간 외의 일관련 반추를 측정하는 방식이며,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한다. Cropley et al.(2012)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값

은 감정적 반추가 0.90, 문제해결숙고가 0.82, 심리적 분리가 0.86이었다. 일

관련 반추의 설문 문항은 [표 3-2]와 같다.

   분석단계에서 일관련 반추는 요인분석에서 도출한 요인값(Factor score)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요인들의 평균값으로 회귀분석을 한 경우, 독립변수 간의 

상관관계가 높은 이유로 공선성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평균으로 회귀분

석을 실행한 경우와 비교했을 때, 방향성과 유의성에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

았지만, 공선성 이슈를 피할 수 있었기 때문에 요인값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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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일관련 반추 설문서

다음은 _____님의 일과시간 이후(퇴근 후) 시간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지난 1년간을 돌아볼 때 일과 후에 다음과 같은 활동을 얼마나 자주 

하였는가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1=매우 드물게, 2=드물게, 3=때때로, 4=자주, 5=매우 자주)

감정적 

반추

Ÿ (AR1) 업무와 관련된 문제를 생각하면 긴장되나요?

Ÿ (AR2) 업무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 짜증 나나요?

Ÿ (AR3) 업무와 관련된 문제를 생각함으로써 피곤해지나요?

Ÿ (AR4) 업무와 관련된 문제로 어려움을 겪나요?

문제

해결

숙고

Ÿ (PSP1) 업무성과를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 생각하는 경향이 

있나요?

Ÿ (PSP2) 일관련 생각을 하는 것이 창의적인 일에 도움이 되나요?

Ÿ (PSP3) 다음날 회사에서 해야 할 일을 생각하나요?

Ÿ (PSP4) 업무와 관련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편인가요?

심리적 

분리

Ÿ (PD1) 일과 관련된 생각을 멈출 수 있나요?

Ÿ (PD2) 업무에서 벗어나 긴장을 푸는 것이 쉽나요?

Ÿ (PD3) 퇴근하자마자 바로 일을 그만둘 수 있나요?

Ÿ (PD4) 퇴근할 때 업무 문제를 남기고 나올 수 있나요?

   수면은 수면질과 수면양으로 나누어 조사하고, 분석하였다. 수면 변수와 

관련하여, 하성욱(2019)은 인사·조직 연구를 위해 PSQI 수면 시간 혹은 PSD 

수면 시간, 그리고 주관적 수면질 혹은 불면증 척도를 조합하여 사용할 것을 

제안하였고, 간단한 설문 문항을 원한다면 개념적으로 완전하고 자아 고갈을 

더 많이 설명하고 있는 PSD 수면 시간과 불면증 척도를 사용할 것을 제안하

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수면질은 불면증 척도를 수면양은 PSD 수면 시

간을 측정하였다. 

   수면질은 Jenkins et al.(1988)이 개발한 불면증 척도 설문 문항 4개를 사

용하여 최근 1년에 관해 설문하였으며, 불면증 척도의 합을 역변환한 값을 수

면질 변수로 사용하였다. 

   수면양은 피츠버그 의대에서 발표한 피츠버그 수면일지(Pittsburgh sleep 

diary, PSD)의 수면 시간 계산 방법에 따라 PSD 수면 시간 척도를 사용하여

(Monk et al., 1994) 최근 1년간의 평균적인 수면 습관에 따른 PSD 수면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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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을 측정하였다. 수면양의 경우, 개인별로 필요한 수면 시간이 다를 수 있어

서, 수면 시간에 따른 개인 차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이상적인 수면 시간에 관

한 질문을 추가하여, 본인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수면 시간과 성인이 된 이후

의 평균적인 수면 시간에 대해 답하게 하였다. 수면양 변수는 최근 1년간의 

PSD 수면 시간에서 성인이 된 이후의 평균 수면 시간을 뺀 값으로 계산하였

다. 수면질과 수면 시간 관련 설문 문항 및 계산방식은 [표 3-3]과 같다.

[표 3-3] 수면관련 설문서 및 계산방식

설문 문항 및 계산방식

수면질 

측정

(불면증 

척도)

다음은 _____님의 수면 질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지난 1년간을 돌아볼 

때 얼마나 자주 다음과 같은 수면의 어려움을 겪었는가에 대해 한 

달을 기준으로 가장 적합한 번호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0=전혀 그렇지 않았음, 1=한 달에 1~3일, 2=한 달에 4~7일, 3=한 

달에 8~14일, 4=한 달에 15~21일, 5=한 달에 22~31일)

Ÿ 잠들기 어려웠던 날은 얼마나 되나요?

Ÿ 밤에 자다가 여러 번 깨어났었던 날은 얼마나 되나요?

Ÿ 너무 일찍 일어나는 등 수면을 지속하기 어려웠던 날은 얼마나 

되나요?

Ÿ 평상시만큼 잤는데도 찌뿌둥하고 지친 느낌이 난 날은 얼마나 

되나요?

PSD 수면

시간 측정

다음은 _____님의 수면 시간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지난 1년간을 

돌아볼 때 평균적인 수면 시간에 대한 내용을 기준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Ÿ 평균적으로 야간에 잠자리에 드는 시각은 몇 시인가요?

Ÿ 보통 잠자리에 든 후 실제 잠을 자기 시작할 때까지 얼마 정도 

소요되나요?

Ÿ 평균적으로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나는 시각은 몇 시인가요?

Ÿ 실제 잠을 자기 시작한 이후, 아침에 기상하기 전까지 잠깐 깨어 

있었던 (중간에 깨어 뒤척이거나 화장실을 가는 등) 시간을 합하면 

평균적으로 얼마나 되나요?

이상적인 

수면 시간

다음은 _____님의 이상적인 수면 시간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Ÿ ____님은 어느 정도 시간을 잤을 때 잘 잤다고 생각하시나요? 

Ÿ _____님은 성인이 된 이후 평균적으로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잠을 

자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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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처기업의 혁신성과는 창의성과 혁신으로 나누어, 해당 벤처기업에 투자

했던 투자 심사역이 평가했다. 창의성은 Perry-Smith(2006)가 도출한 창의성 

관련 척도 5개 항목을 사용하여, 각 기업이 지난 1년간 했던 일들의 특성을 

5점 척도로 측정했다. 혁신은 Baron &Tang(2011)에서 회사의 혁신성과를 측

정하기 위해 사용되었던 변수를 활용하였다. Baron &Tang(2011)은 회사의 

혁신성과를 지난 5년간 출시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의 개수, 그리고 각 혁신

의 급진성(radicalness)으로 평가하였는데, 혁신의 개수는 유의한 결과를 보이

지 않았고, 혁신의 급진성만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그들은 각 기업에서 혁신

으로 판단하는 기준이 응답자마다 달라서 혁신의 개수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

이 낮았던 것으로 판단하였다. 본 연구는 Baron & Tang(2011)이 사용하였던 

제품/서비스에 대한 혁신의 급진성 척도를 응용하여, 각 기업의 제품/서비스

뿐 아니라 고객군/시장, 보유 기술에 대한 혁신의 급진성 정도를 측정하였다. 

벤처기업의 창의성과 혁신에 대한 설문 문항은 [표 3-4]와 같다. 

   혁신성과의 요인분석 결과, 제품/서비스와 기술에 대한 혁신이 같은 요인

으로 분류되어 혁신성과에 대한 변수는 창의성, 기술/제품혁신, 시장혁신으로 

나누어 분석에 사용하였다.

설문 문항 및 계산방식

계산 방법 PSD 수면 시간 = 기상 시각–침대 시각–수면 대기–수면장애

Ÿ 기상 시각: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난 시각

Ÿ 침대 시각: 야간에 잠자리에 든 시각

Ÿ 수면 대기: 잠자리에 든 후 수면 시작(실제로 잠을 자기 시작한 

시각)까지 소요된 시간

Ÿ 수면장애: 수면 돌입 시각과 기상 시각 사이의 자는 동안에 잠깐 

깨어 있었던 시간

수면양(PSD_ASD)=PSD 수면 시간–Lifetime 평균 수면 시간

수면양(PSD_ISD)=PSD 수면 시간–이상적인 수면 시간

수면질(SQ): 20–(불면증 척도 항목 값의 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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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벤처기업의 혁신성과 관련 설문

   통제변수로는 벤처기업가 개인과 관련된 통제변수로 관련 연구(예: 

Kollmann et al., 2019; Williamson et al., 2019)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준다

고 알려진 변수인 기업가연륜, 성별, 창업 경험, 교육 수준을 사용하였으며, 

창의성 다음은 "_____"사의 혁신성과 중 "창의성"에 대한 조사입니다. "_____"사가 

최근 1년간 추구하고 시도했던 일들을 고려할 때 아래의 특성과 얼마나 

유사한지 평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전혀 유사하지 않음, 2=조금 유사함, 3=유사함, 4=많이 유사함, 

5=매우 유사함)

Ÿ 고객 문제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나 접근 방식을 만들어 냄

Ÿ 기존 기술을 새롭게 응용하고 적용하려고 함

Ÿ 리스크를 감수하는 방식으로 일하려고 함

Ÿ 급진적인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 냄

Ÿ 장기적 비전이나 응용하는 방식에 참신성이 있음

혁신 "_____"사에서 최근 1년간 출시한 제품/서비스를 평가할 때 다음 항목의 

관점에서 얼마나 혁신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전혀 그렇지 않음, 2=조금 그러함, 3=그런 편임, 4=많이 그러함, 

5=매우 그러함) 

Ÿ 기존의 제품/서비스를 쓸모없게 만들 만큼 혁신적임

Ÿ 기존의 제품 또는 서비스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만큼 혁신적임

Ÿ 널리 사용되는 제품/서비스의 기존 전문지식을 쓸모없게 만들 만큼 

혁신적임

"_____"사에서 최근 1년간 개발 완료/확보한 보유 기술을 평가할 때 다음 

항목의 관점에서 얼마나 혁신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척도 상동)

Ÿ 기존의 관련 기술을 쓸모없게 만들 만큼 혁신적임

Ÿ 기존의 관련 기술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만큼 혁신적임

Ÿ 널리 사용되는 관련 기술에 대한 기존 전문지식을 쓸모없게 만들 

만큼 혁신적임

"_____"사에서 최근 1년간 거래하는 고객군/시장을 평가할 때 다음 

항목의 관점에서 얼마나 혁신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Ÿ 기존의 고객보다 더 큰 수요를 가진 고객을 만들어 낼 만큼 혁신적임

Ÿ 기존의 시장(고객군)에 대한 정의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만큼 

혁신적임

Ÿ 널리 알려진 고객군/시장에 대한 기존 전문지식을 쓸모없게 만들 만큼 

혁신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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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외 시간에서 회복 작용을 한다고 알려진 숙달 경험(mastery experience, 

Sonnentag & Fritz, 2007)도 통제변수로 활용하였다. 벤처기업과 관련된 통

제변수로는 기업연륜, 종업원 수(기업규모)와 산업(예: Baron & Tang, 2011)

을 사용하였다. 또한 추가 분석을 위해 최근에 투자받은 시점 및 기업가치, 

이전에 투자받은 시점 및 기업가치 등을 포함했다. 

3.3 통계분석 방법 

   통계분석은 SPSS를 사용하였다. 우선 응답한 모든 항목에 대해 빈도분석

을 수행하였으며, 평균, 표준편차, 최대값과 최소값 등의 기술통계량을 확인하

였다. 설문 항목의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해 Cronbach’s α 계수를 확인하고, 

타당도 분석을 위해 주요 변수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하여, 요인을 추출

하였다. 주요 변수들에 대한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가설별로 다중회귀분석을 

실행하여, 가설을 검증하였다. 다중회귀분석 과정에서 독립변수 간의 상관관

계가 높아 발생한 공선성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일관련 반추 변수의 경우 요

인분석에서 추출된 요인값(factor score)을 사용하였다. 또한 수면의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 Hayes의 Process Macro를 통한 부트스트래핑을 실시하였고, 

Baron &Kenny(1986)의 매개효과 분석 방법을 통해서도 매개효과를 확인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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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분석 결과

 

4.1 기술통계량 

   본 연구에 응답한 투자자는 [표 4-1]과 같이 총 41명이며, 각 투자자는 1

개~18개 벤처기업가에 대한 설문 응답을 수행하여, 총 171개의 투자자 설문 

응답을 수집하였다. 각 투자자는 본인이 평가한 벤처기업가들에게 벤처기업가

용 설문을 배포하여 벤처기업가들이 설문에 답변할 수 있도록 협조하였으며, 

이들 중 5명의 벤처기업가는 설문에 응답하지 않았기 때문에, 벤처기업가의 

설문은 총 166개의 유효한 응답을 수집하였다. 166명의 벤처기업가와 벤처기

업에 대한 특성은 [표 4-2]와 [표 4-3]에 정리되어 있다. 

[표 4-1] 설문 응답 투자자 수 및 투자자별 평가한 벤처기업가 수  

투자자당 평가한 

벤처기업가 수
투자자 수 평가 대상 벤처기업가 수

1 12 12
2 7 14
3 5 15
4 2 8
5 4 20
6 1 6
7 4 28
8 2 16
10 1 10
12 2 24
18 1 18

합계 41 171

   벤처기업가의 연륜은 22세에서 63세까지로 평균 41.15세, 표준편차 7.5이

며, 이후 분석과정에서는 35세부터 50세까지 5세 단위로 기업가 연령을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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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사용하였다. 성별은 남자가 152명, 여자가 14명으로 여성 비율이 8.4%

로 나타났는데, 한국 벤처기업의 경우, 여성 벤처 창업자의 비율이 8% 수준5)

이기 때문에 본 표본에서 조사된 성별 비율은 모집단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

다. 벤처기업가의 이전 창업 경험 유무는 평균 0.51로 이전에 창업 경험이 있

는 벤처기업가와 처음 창업한 벤처기업가의 비율이 각각 50.6%, 49.4%로 균

등하게 구성되어 있다. 학력은 고졸 이하, 학사, 석사, 박사의 비율이 각각 

3.6%, 46.4%, 28.9%, 21.1%로 구성되어 있으며, 학사의 비중이 가장 높고, 

석사 이상 비중이 50%로 고학력 창업자 비중이 높은 편이다.

[표 4-2] 벤처기업가 표본의 특성 (N=166)

5) 중소벤처기업부, 벤처기업협회. (2019). 2019 벤처기업 정밀실태 조사, 78

구분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분류 빈도 비율 누적 비율

기업가 연륜

41.15 7.50 22 63

35세 미만 33 19.9% 19.9%

35~39세 43 25.9% 45.8%

40~44세 30 18.1% 63.9%

45~49세 37 22.3% 86.1%

50세 이상 23 13.9% 100.0%

성별

0.08 0.28 0 1

0. 남 152 91.6% 91.6%

1. 여 14 8.4% 100.0%

창업 경험

0.51 0.50 0 1

0. 무 82 49.4% 49.4%

1. 유 84 50.6% 100.0%

교육 수준

2.67 0.85 1 4

1. 고졸 이하 6 3.6% 3.6%

2. 학사 77 46.4% 50.0%

3. 석사 48 28.9% 78.9%

4. 박사 35 21.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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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벤처기업 표본의 특성 (N=166)

구분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분류 빈도 비율 누적 비율

기업 연륜

6.01 3.96 1 23

1-2년차 23 13.9% 13.9%

3-4년차 41 24.7% 38.6%

5-6년차 44 26.5% 65.1%

7-8년차 30 18.1% 83.1%

9년차 이상 28 16.9% 100.0%

산업

1. 제조 15 9.0% 9.0%

2. 디지털/IT/SW 93 56.0% 65.1%

3. 바이오/헬스케어 40 24.1% 89.2%

4. 유통/서비스 14 8.4% 97.6%

5. 기타 4 2.4% 100.0%

종업원 수

46.08 105.69 3 1200

10인 이하 34 20.5% 20.5%

20인 이하 42 25.3% 45.8%

30인 이하 27 16.3% 62.0%

40인 이하 25 15.1% 77.1%

40인 초과 38 22.9% 100.0%

최근 투자연도(년) 2019.1 1.5 2006 2020

최근 투자 기업가치(억) 392.9 619.9 5 4000

이전 투자 여부 0.7 0.4 0 1

이전 투자연도(년) 2017.5 2.4 1999 2019

이전 투자 기업가치(억) 212.7 477.1 6 4800

연평균 기업가치 증가(억) 147.2 307.8 -1100 1630

주) 이전 투자연도 및 이전 투자 기업가치 N=122

   벤처기업의 연륜은 평균 6.01, 표준편차 3.96이며, 창업 1년 차부터 23년 

차까지 응답하였으며, 8년차 이하 기업이 83.1%로 대부분 창업 초기 기업에 

속하는 기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산업은 제조, 디지털/IT/소프트웨어, 바이오/

헬스케어, 유통/서비스, 기타의 비율이 각각 9.0%, 56.0%, 24.1%, 8.4%, 

2.4%로 디지털/IT/소프트웨어 산업에 속해있는 기업 비중이 가장 높았다. 종

업원 수 규모는 3명에서 1,200명까지 분포되어 평균 46.08, 표준편차 10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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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며, 10인 이하, 20인 이하, 30인 이하, 40인 이하, 40인 초과로 분류할 경

우, 각각 20.5%, 25.3%, 16.3%, 15.1%, 22.9%로 나타났다.

   최근에 투자받은 연도는 2006년에서 2020년으로 평균 2019.1, 표준편차 

1.5인데, 이는 최근 2년 동안 투자받은 기업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며, 최근 

투자받은 시점에서의 기업가치는 5억원에서 4,000억원이며, 평균 392.9억원, 

표준편차 619.9억원으로 기업가치가 넓게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최근 투자받은 시점 이전에 투자받은 경험이 있는 기업은 122개 기업

(73%)이며, 이전에 투자받은 연도는 1999년에서 2019년, 평균 2017.5년, 표

준편차 2.4년으로 나타났다. 이전에 투자받을 당시 기업가치는 6억에서 4,800

억원이고, 평균 212.7억원, 표준편차 477.1억원으로 나타났다. 

   각 기업의 연평균 기업가치 증가액은 (최근 투자 기업가치-이전 투자 기

업가치)/(최근 투자연도-이전 투자연도)로 계산하였으며, 이전 투자가 없었던 

기업에 대해서는 창업 연도에 1억원 가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여 계산하

였다. 계산된 연평균 기업가치 증가액은 –1,100억원에서 1,630억원의 범위에

서 평균 147.2억원 표준편차 307.8억원으로 나타났다.

   투자자가 응답한 주요 변수에 대한 기술통계량은 [표 4-4]와 같다. 투자

자는 벤처기업가의 혁신행동과 벤처기업의 혁신성과에 대해 응답하였으며, 전

체 문항에 대한 응답자 수는 N=171개로 누락된 응답 항목은 없다. 투자자가 

평가한 벤처기업가의 혁신행동은 크게 아이디어 창출활동과 아이디어 실행활

동으로 나누어 각각 6개 설문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최소 2(I_IC3는 1)

에서 최대 5까지의 값을 가지고 있으며, 평균은 최소 3.80(I_IE1)에서 최대 

4.28(I_IE2)의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자가 평가한 벤처기업의 혁신성과는 창의성 5개 문항과 제품서비스 

혁신, 기술혁신, 시장혁신의 성과에 대한 각각 3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

데, 창의성 관련 문항의 경우 평균 3.46에서 4.08의 결과를 보였고, 혁신성과 

관련 문항은 평균 3.23에서 평균 4.04까지의 결과를 보였는데, 창의성 관련 

문항에 대한 표준편차는 0.76에서 0.89 사이의 값을 보였고, 혁신성과 관련 

문항에 대한 표준편차는 0.74에서 1.00 사이의 값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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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 투자자 응답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량 (N=171) 

   벤처기업가가 응답한 주요 변수에 대한 기술통계량은 [표 4-5]와 같다. 

벤처기업가는 본인의 혁신행동과 일관련 반추 및 수면에 대해 응답하였으며, 

전체 문항에 대한 응답자 수는 N=166개로 누락된 응답 항목은 없다. 

   벤처기업가의 혁신행동은 투자자에게 설문한 내용과 같은 문항으로 아이

디어 창출활동과 실행활동에 대해 각각 6개 항목씩 설문을 진행하였으며, 평

균은 3.55에서 4.68까지 분포되어 있다. 일관련 반추는 감정적 반추, 문제해

결숙고, 심리적 분리로 나누어 각각 4개 문항씩 설문을 진행하였고, 업무 외 

주요 변수
설문 

항목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투자자_ 아이디어 

창출활동

I_IE1 3.80 0.82 2 5

I_IE2 4.28 0.70 2 5
I_IE3 4.16 0.76 2 5
I_IG1 4.03 0.79 2 5
I_IG2 4.02 0.73 2 5
I_IG3 3.94 0.72 2 5

투자자_ 아이디어 

실행활동

I_IC1 4.06 0.77 2 5
I_IC2 4.10 0.82 2 5
I_IC3 4.11 0.72 1 5
I_II1 3.87 0.68 2 5
I_II2 4.17 0.65 2 5
I_II3 4.17 0.74 2 5

창의성

IO_C1 4.08 0.76 1 5
IO_C2 4.07 0.80 2 5
IO_C3 3.64 0.87 1 5
IO_C4 3.46 0.89 1 5
IO_C5 3.90 0.80 2 5

제품서비스 혁신
IO_P1 3.60 0.95 1 5
IO_P2 3.77 0.93 1 5
IO_P3 3.37 0.95 1 5

기술혁신
IO_T1 3.40 0.97 1 5
IO_T2 3.48 1.00 1 5
IO_T3 3.23 0.96 1 5

시장혁신
IO_M1 4.04 0.74 2 5
IO_M2 3.74 0.77 2 5
IO_M3 3.40 0.84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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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에 회복을 위한 다른 방식으로 숙달 경험을 얼마나 하는가에 대한 설문

은 3개 항목으로 진행하였다. 일관련 반추에 대한 응답은 평균이 1.96에서 

4.51까지 넓게 분포되어 있으며, 표준편차도 0.73에서 1.21까지로 설문 항목

별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5] 벤처기업가 응답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량 (N=166) 

주요 변수 설문 항목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기업가_ 아이디어 

창출활동

E_IE1 3.55 1.17 1 5

E_IE2 4.68 0.54 3 5

E_IE3 4.22 0.90 2 5

E_IG1 4.14 0.91 1 5

E_IG2 4.15 0.84 1 5

E_IG3 4.30 0.81 1 5

기업가_ 아이디어 

실행활동

E_IC1 4.11 0.82 1 5

E_IC2 3.93 0.86 2 5

E_IC3 4.19 0.85 2 5

E_II1 3.82 0.85 2 5

E_II2 4.23 0.80 1 5

E_II3 4.41 0.73 2 5

감정적 반추

AR1 3.11 1.21 1 5

AR2 1.96 0.95 1 5

AR3 2.20 1.04 1 5

AR4 2.81 1.09 1 5

문제해결숙고

PSP1 4.45 0.73 1 5

PSP2 3.99 0.97 1 5

PSP3 4.51 0.83 1 5

PSP4 4.45 0.81 1 5

심리적 분리

PD1 2.17 1.10 1 5

PD2 2.49 1.14 1 5

PD3 2.04 1.16 1 5

PD4 2.61 1.09 1 5

숙달 경험

ME1 3.42 1.20 1 5

ME2 3.33 1.21 1 5

ME3 3.72 1.04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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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처기업가의 수면관련 변수의 기술통계량은 [표 4-6]과 같다. 수면질 측

정은 불면증 척도 4개 항목으로 진행하였으며, 각 항목은 0에서 5의 값을 갖

고, 평균은 1.79에서 2.43으로 나타났다. 수면질은 불면증 척도 4개 항목의 

합을 역변환한 값이며, 숫자가 클수록 수면질이 좋다는 것을 의미한다. 수면

질의 평균의 11.86이며, 표준편차는 4.65이다. 이후 분석에서는 수면질 변수

를 사용하였다.

   PSD 수면 시간은 (기상 시각-침대 시각)-수면 대기시간-수면장애 시간으

로 계산한 값이며, 벤처기업가에게 각각 기상 시각, 침대 시각, 수면 대기시

간, 수면장애 시간을 설문한 뒤에 PSD 수면 시간으로 계산한 값이다. 벤처기

업가의 PSD 수면 시간은 최소 2.17에서 최대 8.92시간, 평균 5.67, 표준편차 

1.08로 나타났다. 

   이상적 수면 시간은 본인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수면 시간을 물어본 값

으로 5시간에서 11시간, 평균 7.29, 표준편차 0.91이며, Lifetime 평균 수면 

시간은 성인이 된 이후 평균적인 수면 시간을 물어본 것으로 4시간에서 9시

간, 평균 6.40, 표준편차 0.88로 나타났다. 

   분석을 위해 수면양을 2가지 면에서 계산하였는데, 수면양(PSD_ASD)은 

PSD 수면 시간에서 Lifetime 평균 수면 시간을 뺀 것으로 최소 –3.17에서 

최대 3.33의 범위이며, 평균 –0.74, 표준편차 1.01이다. 수면양(PSD_ISD)은 

PSD 수면 시간에서 이상적 수면 시간을 뺀 값으로 최소 –5.00에서 최대 

1.92의 범위에서 평균 -1.62, 표준편차는 1.21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벤처기업가들은 최근 1년간 Lifetime 평균 수면 시간보다 0.74

시간 덜 자고 있으며, 본인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수면 시간보다는 1.62시간 

덜 자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후 분석에서는 수면양(PSD_ASD) 변수를 활용

하였다.

   수면 관련 다른 연구 결과와 본 연구에서 조사된 벤처기업가의 수면 시간

을 비교해보면, 한국 벤처기업가들의 수면 시간이 다른 사람들보다 부족하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성욱(2019)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수면 연구에서

의 PSD 수면 시간은 평균 6.7시간이었으며, 미국 직장인의 경우(Barnes & 

Wagner, 2009)는 7.76시간이었다. 한국의 벤처기업가들은 대학생 대비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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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미국 직장인 대비 2.09시간을 덜 자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면질도 같은 

불면증 척도를 이용하여 조사한 다른 연구와 비교하면 한국 벤처기업가의 수

면질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4-6] 벤처기업가 수면관련 변수의 기술통계량 (N=166)

주요 변수 설문 항목 평균
표준

편차
최소값 최대값

불면증 척도

SQ1_1 1.93 1.41 0 5

SQ1_2 2.00 1.48 0 5

SQ1_3 1.79 1.47 0 5

SQ1_4 2.43 1.37 0 5

수면질 SQ 11.86 4.65 0 20

[타 연구와 비교] 불면증 척도로 측정한 값을 본 연구와 같이 수면질로 변환

Jenkins et al.(1988) ATC study 14.5

하성욱(2019) t1 14.8 3.3

하성욱(2019) t2 15.5 3.6

PSD 수면 시간(시) H_PSD 5.67 1.08 2.17 8.92

[타 연구와 비교] 

Barnes & Wagner (2009) 7.76 1.84

하성욱(2019) 6.7 1.6 2 9.9

이상적 수면 시간(시) H_ISD 7.29 0.91 5.00 11.00

Lifetime 평균 수면 시간(시) H_ASD 6.40 0.88 4.00 9.00

수면양(PSD-ASD) PSD_ASD -0.74 1.01 -3.17 3.33

수면양(PSD-ISD) PSD_ISD -1.62 1.21 -5.00 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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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신뢰도와 타당도 분석 

4.2.1 주요 변수의 신뢰도 분석

   설문 응답자가 설문 항목에 대해 정확하게 응답하였는가를 확인하는 신뢰

도 분석을 위해 내적일관성 평가 방법인 Cronbach’s α 계수를 사용하였다. 

[표 4-7]은 투자자에게 설문한 변수들에 대한 신뢰도 분석 결과이며, [표 

4-8]은 벤처기업가에게 설문한 변수들에 대한 신뢰도 분석 결과이다. 표에서

도 확인할 수 있지만, 모든 설문 항목과 변수들은 Cronbach’s α 값이 0.6을 

넘으며, 기업가_아이디어 창출활동을 제외하면 모두 0.7을 넘기 때문에, 엄격

하게 판단할 때도 투자자와 벤처기업가들의 설문 응답에는 내적일관성이 있

다고 판단할 수 있다.

   특히 투자자의 응답을 살펴보면 아이디어 창출활동, 아이디어 실행활동, 

창의성, 제품서비스혁신, 기술혁신, 시장혁신에 대한 Cronbach's α 계수가 

각각 0.847, 0.832, 0.814, 0.890, 0.927, 0.821로 높은 수준의 신뢰도를 보인

다. 

   기업가의 응답에서는 아이디어 창출활동의 Cronbach's α 계수가 다른 변

수들에 비해 낮은 수준인 0.636인데, 설문 문항으로 보면 E_IE1을 삭제했을 

경우의 Cronbach's α는 0.724로 항목의 삭제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E_IE1은 “일상적인 일과 관련 없는 이슈에 관해서도 관심을 기울인다”에 대

해 평가하게 한 것으로 벤처기업가가 느끼기에 해당 설문 문항을 아이디어를 

탐색하는 혁신행동을 하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고, 일에 집중하지 않고 다른 

생각을 하는 등 업무를 방해하는 행동으로 판단하게 하여, 낮은 점수(평균 

3.55, 표준편차 1.17: [표 4-5] 참조)로 평가한 벤처기업가들이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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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7] 신뢰도 분석 결과 ­ 투자자 설문 (N=171)

구분
Cronbach's α 항목 수

설문 항목
항목이 삭제된 경우 

Cronbach's α

투자자_아이디어 

창출활동

0.847 6
I_IE1 .865
I_IE2 .816
I_IE3 .807
I_IG1 .809
I_IG2 .817
I_IG3 .811

투자자_아이디어 

실행활동

0.832 6
I_IC1 .809
I_IC2 .802
I_IC3 .798
I_II1 .798
I_II2 .804
I_II3 .821

창의성

0.814 5
IO_C1 .751
IO_C2 .804
IO_C3 .800
IO_C4 .764
IO_C5 .765

제품서비스 혁신

0.890 3
IO_P1 .831
IO_P2 .828
IO_P3 .869

기술혁신

0.927 3
IO_T1 .868
IO_T2 .876
IO_T3 .937

시장혁신

0.821 3
IO_M1 .784
IO_M2 .694
IO_M3 .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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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8] 신뢰도 분석 결과 ­ 벤처기업가 설문 (N=166)

구분
Cronbach's α 항목 수

설문 항목
항목이 삭제된 경우 

Cronbach's α

기업가_아이디어 

창출활동

0.636 6
E_IE1 .724
E_IE2 .604
E_IE3 .564
E_IG1 .574
E_IG2 .548
E_IG3 .527

기업가_아이디어 

실행활동

0.822 6
E_IC1 .793
E_IC2 .783
E_IC3 .792
E_II1 .790
E_II2 .789
E_II3 .816

감정적 반추

0.717 4
AR1 .693
AR2 .624
AR3 .597
AR4 .706

문제해결숙고

0.715 4
PSP1 .687
PSP2 .707
PSP3 .631
PSP4 .581

심리적 분리

0.744 4
PD1 .634
PD2 .672
PD3 .618
PD4 .791

숙달 경험

0.835 3
ME1 .770
ME2 .749
ME3 .791

불면증 척도

0.827 4
SQ1_1 .783
SQ1_2 .751
SQ1_3 .739
SQ1_4 .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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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타당도 분석 및 요인추출

   본 연구에서는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진행하였다. 혁신행동

에 대해서는 투자자 설문과 벤처기업가 설문에서 각각 요인분석을 진행하였

는데, 각각 요인이 2개, 3개씩 나타나긴 하였으나, 아이디어 창출활동과 아이

디어 실행활동으로 구분되지 않았다. 신뢰도 분석에서 문제가 되었던 E_IE1 

항목을 제거해도 요인분석 결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았다. 그래서, 혁신행동

의 각 설문 항목에 대해 투자자와 벤처기업가의 응답 결과를 합친 337개 (투

자자 응답 171개와 벤처기업가 응답 166개) 데이터를 대상으로 다시 신뢰도 

분석과 요인분석을 실행하였다. 

   N=337로 분석해도 모든 설문 항목을 포함했을 경우의 요인분석 결과는 

연구 모형을 설계한 것과 다른 결과를 보였기 때문에, 설문 항목을 하나씩 제

거하면서 요인이 제대로 추출되는가를 분석해보았는데, [표 4-9]에 나타난 것

과 같이 설문 항목 중 IE1, IG2, IC1, II3를 제거하고, IE2, IE3, IG1, IG3, 

IC2, IC3, II1, II2로 요인분석을 했을 경우, 아이디어 창출활동과 아이디어 

실행활동에 해당하는 변수가 2개의 요인으로 정확하게 구분되었다. 따라서 이

후 이루어진 연구에서는 아이디어 창출활동은 IE2, IE3, IG1, IG3 항목으로 

측정한 값을 사용하고, 아이디어 실행활동은 IC2, IC3, II1, II2 항목으로 측

정한 값을 사용하였다. N=337인 경우의 혁신행동에 대한 신뢰도 분석 결과

는 [표 4-10]과 같다. 

   요인분석에서 제외된 설문 항목을 보면, IE1의 경우, “일상적인 일과 관련 

없는 이슈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인다”라는 내용인데, 앞에서도 설명하였지

만, 혁신행동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업무 외의 활동을 하는 부정적인 뉘앙스를 

가지게 된 결과인 것으로 판단되며, IG2의 경우, “문제에 대한 참신한 해결 

방법을 만들어 낸다”인데, 응답자들이 “참신한 해결 방법”보다는 “만들어 낸

다”에 집중하여 실행활동과 유사한 항목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IC1의 

경우, “혁신적 아이디어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물자/수단)을 동원한다”

라는 설문 문항인데, 사람들에게 혁신적 아이디어를 전파하여 자원을 구하는 

활동으로 인식하지 않고, 자원(물자/수단) 자체를 구하는 행동으로 판단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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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에 다른 전파 활동과 다르게 인식된 것으로 보이며, II3의 경우, “새로

운 것을 개발하는 것에 노력을 기울인다”라는 항목인데, 새로운 것을 개발하

는 것 자체를 아이디어 창출활동과 유사하게 판단하게 하여, 요인 분류에 좋

지 않은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인다. 설문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한국어의 

뉘앙스가 좀 더 잘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표 4-9] 혁신행동 요인분석 결과 (N=337)

　 설문 항목
Component

1 2

아이디어 실행활동

IC2 혁신행동 C2 .807 .114

II1 혁신행동 I1 .770 .222

IC3 혁신행동 C3 .761 .199

II2 혁신행동 I2 .586 .427

아이디어 창출활동

IE3 혁신행동 E3 .078 .826

IE2 혁신행동 E2 .170 .742

IG1 혁신행동 G1 .372 .674

IG3 혁신행동 G3 .477 .572

고유값 3.818 1.048

분산설명력(%) 47.72 13.10

누적설명력(%) 47.72 60.83

[표 4-10] 혁신행동 신뢰도 분석 결과 (N=337) 

구분

Cronbach's α 항목 수

설문 항목
항목이 삭제된 경우 

Cronbach's α

아이디어 창출활동

0.756 4
IE2 .712
IE3 .694
IG1 .676
IG3 .712

아이디어 실행활동

0.782 4
IC2 .721
IC3 .716
II1 .716
II2 .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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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7개 표본으로 요인추출을 한 이후, 해당하는 요인들을 대상으로 평균을 

구한 변수에 대한 기술통계량은 [표 4-11]에 정리하였다. 투자자들은 벤처기

업가의 아이디어 창출활동과 아이디어 실행활동에 대해 각각 평균 4.10, 4.06

으로 평가하였으며, 벤처기업가들은 본인의 아이디어 창출활동과 아이디어 실

행활동에 대해 각각 평균 4.34와 4.04로 평가하였다.

[표 4-11] 혁신행동 평균값의 기술통계량

변수 N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투자자_아이디어 창출활동 

(E2, E3, G1, G3)
171 4.10 0.61 2.00 5.00

투자자_아이디어 실행활동 

(C2, C3, I1, I2)
171 4.06 0.56 1.75 5.00

기업가_아이디어 창출활동 

(E2, E3, G1, G3)
166 4.34 0.56 2.25 5.00

기업가_아이디어 실행활동 

(C2, C3, I1, I2)
166 4.04 0.65 2.50 5.00

   벤처기업의 혁신성과에 관한 요인분석 결과는 [표 4-12]에 정리하였다. 

혁신성과는 3개 요인으로 분리되었는데, 기술혁신과 제품서비스 혁신이 합쳐

져서 1개 요인으로 추출되었으며, 창의성 1개 요인, 그리고 시장혁신이 또 하

나의 요인으로 추출되었다. 표본의 특성이 기술기반 벤처기업이기 때문에 기

술과 제품서비스 혁신이 같은 요인으로 추출된 것으로 판단하여, 이후 분석에

서는 기술/제품혁신 변수로 분석에 사용하였다.

   [표 4-13]에서는 창의성, 기술/제품혁신, 그리고 시장혁신의 평균값에 대

한 기술통계량을 정리하였다. 창의성은 최소 1.8에서 최대 5.0의 값을 가지며 

평균 3.83, 표준편차 0.63이며, 기술/제품혁신은 1.0에서 5.0의 값을 가지며 

평균 3.47, 표준편차 0.85이고, 시장혁신은 최소 2.0에서 최대 5.0의 값으로, 

평균 3.72, 표준편차 0.67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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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2] 혁신성과 요인분석 결과 (N=171)

　
Component

1 2 3

기술혁신 1 .877 .179 .185

기술혁신 3 .847 .133 .222

기술혁신 2 .842 .220 .201

제품서비스 혁신 3 .827 .211 .234

제품서비스 혁신 1 .824 .252 .125

제품서비스 혁신 2 .775 .280 .169

창의성 3 .005 .800 .137

창의성 4 .224 .694 .313

창의성 1 .392 .649 .302

창의성 2 .306 .633 .017

창의성 5 .482 .576 .240

시장혁신 2 .182 .150 .871

시장혁신 1 .137 .309 .774

시장혁신 3 .430 .144 .730

고유값 7.241 1.616 1.148

분산설명력(%) 51.72 11.55 8.20

누적설명력(%) 51.72 63.26 71.46

[표 4-13] 혁신성과 기술통계량

변수 N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창의성 171 3.83 0.63 1.80 5.00

기술/제품혁신 171 3.47 0.85 1.00 5.00

시장혁신 171 3.72 0.67 2.00 5.00

   일관련 반추의 요인분석 결과는 [표 4-14]와 같다. 연구 모형과 일치하게 

심리적 분리, 감정적 반추, 문제해결숙고가 각각 요인으로 추출되었다. 일관련 

반추 항목의 평균값에 대한 기술통계량은 [표 4-15]에 정리하였는데, 감정적 

반추, 문제해결숙고, 심리적 분리의 평균값은 각각 2.52, 4.35, 2.33이며, 표

준편차는 0.79, 0.62, 0.84로 나타났다. 벤처기업가들의 경우, 일과시간 이후

에 문제해결숙고 활동을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감정적 반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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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적 분리는 잘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연구 결과를 기존의 일관련 반추 연구 결과와 비교하면, 벤처기

업가의 일관련 반추의 특성이 일반 직장인과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기존 

연구에서의 일관련 반추의 평균값은 [표 4-16]에 정리하였다. Querstret & 

Cropley(2012)는 719명의 다양한 직업군을 가진 성인들을 대상으로 일관련 

반추와 피로의 관계에 관해 연구하였는데, 감정적 반추, 문제해결숙고, 심리적 

분리의 평균값6)이 각각 2.28, 2.96, 3.18로 조사되었다. Firoozabadi et 

al.(2018)은 이란의 다양한 조직에서 근무하는 직장인을 대상으로 일관련 반

추와 회복 및 웰빙의 관계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연구대상의 감정적 

반추와 문제해결숙고의 평균값은 각각 1.98과 2.41이었다. Vahle-Hinz et 

al.(2017)도 지식 집약 직장에서 일하는 직장인을 대상으로 일관련 반추와 회

복, 창의성의 관계에 관해 연구하였는데, 감정적 반추와 문제해결숙고의 평균

값은 각각 2.43과 2.88로 나타났으며, Weigelt et al.(2019)의 연구에서도 감

정적 반추와 문제해결숙고, 심리적 분리의 평균값은 2.42, 2.66, 3.47이었다. 

Weinberger et al.(2018)의 경우에는 감정적 반추와 문제해결숙고의 평균값이 

1.73과 2.50으로 나타났는데, Weinberger et. al(2018)의 경우, 기업가

(entrepreneurs)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으나 연구대상에 벤처기업만 포

함된 것이 아니라 자영업자(self-employed people)도 섞여 있고, 또 일 단위

로 연구하여 본 연구와 평균값의 차이가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벤처기업가

를 대상으로 진행한 본 연구의 결과와 비교하면, 심리적 분리의 수준은 일반 

직장인보다 낮고 감정적 반추는 약간 높은 편이며, 문제해결숙고의 정도는 큰 

차이로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과 후에도 일에서 멀어지지 못하고, 일과 

관련된 이슈를 반복적으로 생각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벤처기업가의 

일과 후 인지 활동 경향을 알 수 있다. 

6) Querstret & Cropley(2012)의 연구에서는 각 항목의 합계를 사용하였으나 본 연구와의 비
교를 위해 항목 수로 나눈 값을 평균값으로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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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4] 일관련 반추 요인분석 결과 (N=166)

[표 4-15] 일관련 반추 기술통계량

[표 4-16] 기존 연구에서의 일관련 반추 평균값

감정적 반추 문제해결숙고 심리적 분리

Querstret & Cropley(2012) 2.28 2.96 3.18

Firoozabadi et al.(2018) 1.98 2.41

Vahle-Hinz et al.(2017) 2.43 2.88

Weigelt et al.(2019) 2.42 2.66 3.47

Weinberger et al.(2018) 1.73 2.50

　
Component

1 2 3

심리적 분리 1 .827 -.007 -.131

심리적 분리 3 .816 -.013 -.141

심리적 분리 2 .785 -.153 -.048

심리적 분리 4 .500 -.042 -.135

감정적 반추 3 .041 .835 .011

감정적 반추 2 -.052 .789 -.003

감정적 반추 1 -.174 .657 .154

감정적 반추 4 -.044 .645 -.092

문제해결숙고 4 -.095 .055 .832

문제해결숙고 3 -.351 .136 .711

문제해결숙고 2 .032 -.313 .706

문제해결숙고 1 -.178 .093 .630

고유값 3.200 2.259 1.463

분산설명력(%) 26.66 18.82 12.19

누적설명력(%) 26.66 45.49 57.68

변수 N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감정적 반추 166 2.52 0.79 1.00 5.00

문제해결숙고 166 4.35 0.62 1.00 5.00

심리적 분리 166 2.33 0.84 1.00 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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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주요 변수의 상관관계 분석 

   연구 가설 검증에 사용할 주요 변수는 혁신행동 관련 변수로는 투자자가 

평가한 아이디어 창출활동(I_IEG), 아이디어 실행활동(I_ICI)과 기업가가 평가

한 아이디어 창출활동(E_IEG), 아이디어 실행활동(E_ICI) 변수가 있다. 수면

관련 변수로 수면양(PSD_ASD)과 수면질(SQ)을 사용하고, 일관련 반추 변수

로는 감정적 반추(AR), 문제해결숙고(PSP), 심리적 분리(PD)를 사용하였는데, 

일관련 반추 변수의 경우, 요인값을 계산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통제변수로는 기업가 개인과 관련된 통제변수로 회복 관련 변수인 숙달 

경험(ME)과 기업가연륜(Age_Ent, 기업가 연륜을 5세 단위 분류한 것), 성별

(Female, 여성 더미), 창업 경험(Serial_Ent, 창업 경험 더미), 교육 수준

(Education)을 사용하였고, 기업 관련 통제변수로는 기업연륜(AGE_Comp), 

종업원 수(Employee, 종업원 수를 10명 단위로 분류한 것), 그리고 산업

(DI_Mfg, DI_IT, DI_Bio, 각 산업의 더미) 변수를 사용하였다. 

   분석 대상은 초기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목적에 맞게 설립 8년차 

이내의 기업 138개를 대상으로 했다. 주요 변수에 대한 상관관계 분석 결과

는 [표 4-17]과 같다. 

   종속변수와 독립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투자자_아이디어 창출활

동과 투자자_아이디어 실행활동 간의 정(+)의 상관관계가 확인되었으며, 기업

가_혁신행동과 투자자_혁신행동 간의 관계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기업가 자신이 생각하는 자신이 하는 혁신행동과 투자자가 보는 

기업가가 할 것으로 생각하는 혁신행동 간에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다는 것

을 발견하였다. 기업가_아이디어 창출활동은 심리적 분리와 부(-)의 상관관계

가 있으며, 문제해결숙고와는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기업가_아이디어 

실행활동은 문제해결숙고와 정(+)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수면질과 수면양은 

정(+)의 상관관계가 있으며, 수면양은 심리적 분리와 정(+)의 상관관계가 있

고, 수면질은 감정적 반추와는 부(-)의 상관관계, 심리적 분리와는 정(+)의 

상관관계가 있다. 

   통제변수 중 독립변수 혹은 종속변수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변수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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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보면, 기업가 개인 변수로는 숙달 경험이 투자자_아이디어 창출활동과는 

부(-)의 상관관계, 기업가_아이디어 창출활동과는 정(+)의 상관관계가 있으

며, 문제해결숙고와도 정(+)의 상관관계가 있다. 기업가연륜은 심리적 분리에

는 정(+)의 상관관계가 있으며, 문제해결숙고와는 부(-)의 상관관계가 있다. 

성별은 유의한 상관관계를 갖는 변수가 없으며, 창업 경험의 경우, 수면질과 

부(-)의 상관관계를 갖는다. 교육 수준은 투자자_아이디어 실행활동, 기업가_

아이디어 실행활동, 수면질, 심리적 분리와 정(+)의 상관관계가 있으며, 통제

변수 중에 기업가연륜과는 정(+)의 상관관계, 창업 경험과는 부(-)의 상관관

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관련 통제변수로는 기업연륜이 수면질과는 

부(-)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종업원 수는 투자자_아이디어 창출활동, 기업연

륜과 정(+)의 상관관계, 수면질과는 부(-)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산업별로는 

제조업의 경우, 수면양과 부(-)의 상관관계가 있다. 디지털/IT/소프트웨어 산

업의 경우, 기업가연륜, 교육 수준과 부(-)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바이오/헬스

케어산업의 경우, 투자자_아이디어 창출활동, 투자자_아이디어 실행활동, 수면

질, 기업가연륜, 교육 수준과 정(+)의 상관관계가 있고, 숙달 경험, 창업 경험

과는 부(-)의 상관관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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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7] 주요 변수 상관관계 분석 (N=138)

　 Mean STD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1 I_IEG 투자자_아이디어 창출활동 4.12 .62 (.756) 　 　 　 　 　 　 　 　 　 　 　 　 　 　 　 　 　 　 　 　 　

2 I_ICI 투자자_아이디어 실행활동 4.07 .56 .72** (.782) 　 　 　 　 　 　 　 　 　 　 　 　 　 　 　 　 　 　 　 　

3 E_IEG 기업가_아이디어 창출활동 4.35 .52 .02 .02 (.756) 　 　 　 　 　 　 　 　 　 　 　 　 　 　 　 　

4 E_ICI 기업가_아이디어 실행활동 4.07 .63 -.07 .01 .49** (.782) 　 　 　 　 　 　 　 　 　 　 　 　 　 　 　

5 PSD_ASD 수면양 -.72 .96 -.09 .03 -.05 .13 - 　

6 SQ 수면질 12.01 4.69 -.04 .03 -.15 -.01 .29** (.827)

7 AR 감정적 반추 2.54 .76 -.09 -.04 .03 -.02 -.16 -.18* (.717) 　 　

8 PSP 문제해결숙고 4.40 .54 -.08 -.11 .39** .39** .00 -.17 -.01 (.715) 　 　 　 　 　 　 　 　 　 　 　 　 　 　

9 PD 심리적 분리 2.34 .85 -.08 .02 -.24** .02 .24** .38** -.19* -.36** (.744) 　 　 　 　 　 　 　 　 　 　 　 　 　

10 ME 숙달 경험 3.44 1.02 -.18* -.15 .19* .12 .11 .11 -.07 .26** .08 (.835) 　 　 　 　 　 　 　 　 　 　 　 　

11 AGE_Ent 기업가 연륜 40.29 7.48 -.14 -.04 -.05 .01 .05 .10 -.14 -.21* .21* -.04 - 　 　 　 　 　 　 　 　 　 　 　

12 Female 여성 더미 .10 .30 .09 .11 -.03 -.09 -.05 -.08 .11 .05 .02 -.14 -.03 - 　 　 　 　 　 　 　 　 　 　

13 Serial_Ent 창업 경험 더미 .51 .50 .11 -.02 .01 -.13 .05 -.22* .02 .00 -.08 .03 -.02 -.11 - 　 　 　 　 　 　 　 　 　

14 Education 교육 수준 2.70 .85 .04 .17* -.03 .19* .07 .26** .05 -.12 .20* -.04 .44** .01 -.26** - 　 　 　 　 　 　 　 　

15 AGE_Comp 기업 연륜 4.64 1.97 -.04 -.12 -.03 -.01 -.08 -.18* .02 .01 .01 .08 .11 -.09 -.06 -.14 - 　 　 　 　 　 　 　

16 Employee 종업원 수(분류) 2.73 1.42 .22** .17 -.09 -.11 -.01 -.28** -.16 .03 -.16 .00 .12 -.11 .11 -.10 .44** - 　 　 　 　 　 　

17 DI_Mfg 제조 .08 .27 .05 -.06 .03 .16 -.22** -.07 -.06 -.01 .14 -.02 .15 .08 -.09 .14 .07 -.10 - 　 　 　 　 　

18 DI_IT 디지털/IT/소프트웨어 .56 .50 -.15 -.10 .01 -.09 .08 -.08 .02 .10 -.13 .18* -.39** -.04 .13 -.39** -.07 -.01 -.33** - 　 　 　 　

19 DI_Bio 바이오/헬스케어 .24 .43 .18* .29** -.04 .12 .09 .20* -.02 -.16 .17 -.18* .36** -.13 -.17* .48** -.02 -.01 -.16 -.63** - 　 　 　

20 IO_C 창의성 3.85 .62 .66** .62** .08 .01 -.03 -.02 -.04 -.16 -.03 -.17* -.07 .07 .09 .18* .03 .13 .17* -.16 .15 (.814) 　 　

21 IO_TP 기술/제품혁신 3.51 .82 .42** .46** -.04 .10 .04 .03 .02 -.21* .18* -.16 .23** -.11 -.06 .37** -.01 .11 .12 -.34** .44** .59** (.944) 　

22 IO_M 시장혁신 3.79 .63 .42** .44** .02 .00 -.02 .01 -.07 .02 .11 -.06 .03 -.04 .03 .25** -.05 .12 .00 -.24** .28** .57** .52** (.821)

23 YVU 연평균 기업가치 증가 165.22 315.57 .16 .17 -.13 -.02 .08 .04 -.15 -.15 .10 -.04 .28** -.11 -.05 .07 .19* .36** -.07 -.16 .29** .03 .24** .03

주1) **. 상관계수는 .01 수준(양쪽)에서 유의. *. 상관계수는 .05 수준(양쪽)에서 유의.
주2) 괄호는 Cronbach’s α 
주3) 7,8,9 변수의 경우, 평균과 표준편차 및 7,8,9 변수 간의 상관관계는 구성항목의 평균값으로 계산한 것이며, 다른 변수와의 상관관계는 요인값

(factor score)으로 계산된 값을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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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연구 가설의 검증 

4.4.1 일관련 반추와 혁신행동의 관계

       

   가설1은 벤처기업가의 일관련 반추가 혁신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것

으로, 일관련 반추의 세 가지 요인인 감정적 반추, 문제해결숙고, 심리적 분리

를 독립변수로 하고, 종속변수는 혁신행동의 두 가지 유형인 아이디어 창출활

동과 아이디어 실행활동으로 설정하여 분석을 실행하였다.

   분석은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모형1은 벤처기업과 관련된 통

제변수, 모형2는 벤처기업가 관련 통제변수, 모형3은 일관련 반추 독립변수를 

추가하여 분석을 실행하였고, 분석 결과는 [표 4-18]과 같다.

   연구 가설에서는 감정적 반추가 아이디어 창출활동과 아이디어 실행활동

에 모두 부(-)의 영향을 줄 것으로 가정했지만, 연구 결과 유의한 결과를 얻

지 못해 H1-1a와 H1-1b는 기각되었다. 

   벤처기업가의 문제해결숙고는 아이디어 창출활동(β=.23, p<.001)과 아이

디어 실행활동(β=.32, p<.001)에 모두 정(+)의 영향을 줄 것으로 가설을 설

정하였으며, 유의한 결과를 얻어 H1-2a와 H1-2b 가설은 채택되었다. 

   심리적 분리는 아이디어 창출활동(β=-.16, p<.001)에는 부(-)의 영향, 아

이디어 실행활동에는 정(+)의 영향을 줄 것으로 가설을 설정하였으며, 

H1-3a는 채택, H1-3b는 기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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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8] 일관련 반추와 혁신행동의 관계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N=138)
아이디어 창출활동 아이디어 실행활동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1 모형2 모형3

(상수)
4.47***

(.18)

4.24***

(.31)

4.13***

(0.28)

3.93***

(.22)

3.62***

(.36)

3.65***

(.34)

기업연륜 
.00

(.03)

-.01

(.03)

.00

(.02)

.01

(.03)

.01

(.03)

.01

(.03)

종업원 수 분류 
-.03

(.04)

-.03

(.04)

-.05

(.03)

-.04

(.04)

-.03

(.04)

-.05

(.04)

제조(d)
.01

(.21)

.05

(.22)

.16

(.20)

.53*

(.24)

.47+

(.25)

.51*

(.23)

디지털/IT/ 

소프트웨어 (d)

-.03

(.14)

-.06

(.15)

.02

(.13)

.17

(.17)

.10

(.17)

.16

(.16)

바이오/헬스케어 

(d)

-.06

(.16)

.00

(.18)

.12

(.16)

.35+

(.19)

.26

(.21)

.33+

(.19)

기업가연륜 분류 　
-.02

(.04)

.04

(.04)
　

-.05

(.05)

.00

(.05)

여성(d) 　
-.03

(.16)

-.06

(.14)
　

-.16

(.18)

-.21

(.17)

창업 경험(d) 　
.01

(.10)

.01

(.09)
　

-.08

(.11)

-.07

(.10)

교육 수준 　
-.02

(.07)

-.01

(.06)
　

.10

(.08)

.11

(.08)

숙달 경험 　
.10*

(.05)

.07

(.04)
　

.08

(.05)

.02

(.05)

감정적 반추

H1-1a(-) b(-)
　 　

.03

(.04)
　 　

.00

(.05)

문제해결숙고

H1-2a(+) b(+)
　 　

.23***

(.05)
　 　

.32***

(.06)

심리적 분리

H1-3a(-) b(+)
　 　

-.16***

(.04)
　 　

-.04

(.05)

R2 .010 .050 .258 .061 .106 .273

수정된 R2 -.028 -.025 .180 .026 .036 .197

F값 0.26 0.666 3.314*** 1.724 1.512 3.584***

주) +:p<.1; *:p<.05; **:p<.01; ***:p<.001; 비표준화된 회귀계수, 괄호 안은 표준오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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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 일관련 반추와 수면의 관계

       

   가설2는 벤처기업가의 일관련 반추가 수면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 것으

로, 감정적 반추와 문제해결숙고는 수면에 부(-)의 영향, 심리적 분리는 수면

에 정(+)의 영향을 줄 것으로 가설을 설정하였다. [표 4-19]는 일관련 반추

와 수면의 관계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이다. 

   분석 결과, 감정적 반추는 수면양(β=-.17, p<.1)과 수면질(β=-1.01, 

p<.01)에 부(-)의 영향을 주고, 문제해결숙고도 수면질(β=-.96, p<.05)에 부

(-)의 영향을 주어, 가설 H2-1과 H2-2가 채택되었다. 심리적 분리는 수면

양(β=.24, p<.01)과 수면질(β=1.45, p<.001)에 정(+)의 영향을 주기 때문에 

H2-3도 채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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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9] 일관련 반추와 수면의 관계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N=138)
수면양 수면질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1 모형2 모형3

(상수)
-.72*

(.33)

-1.43*

(.56)

-1.18*

(.55)

14.25***

(1.54)

11.27***

(2.54)

12.60***

(2.34)

기업연륜 
-.03

(.05)

-.03

(.05)

-.02

(.05)

-.15

(.22)

-.22

(.22)

-.19

(.20)

종업원 수 분류
.00

(.06)

-.01

(.07)

.00

(.07)

-.82**

(.30)

-.76*

(.3)

-.68*

(.28)

제조(d)
-.56

(.37)

-.63

(.39)

-.84*

(.38)

-.71

(1.75)

-1.87

(1.76)

-3.23*

(1.63)
디지털/IT/ 

소프트웨어 (d)

.20

(.26)

.21

(.26)

.12

(.26)

.36

(1.21)

.00

(1.20)

-.66

(1.10)
바이오/헬스케

어 (d)

.29

(.28)

.23

(.32)

.07

(.32)

2.35+

(1.34)

.78

(1.47)

-.33

(1.36)
기업가연륜 

분류
　

.05

(.07)

.00

(.07)
　

.26

(.34)

-.18

(.32)

여성(d) 　
-.02

(.28)

.00

(.28)
　

-1.41

(1.29)

-1.16

(1.19)

창업 경험(d) 　
.09

(.18)

.12

(.17)
　

-1.60*

(.80)

-1.45*

(.73)

교육 수준 　
.08

(.13)

.10

(.12)
　

.74

(.57)

.86

(.53)

숙달 경험 　
.11

(.08)

.07

(.08)
　

.60

(.38)

.57

(.36)
감정적 반추

H2-1(-)
　 　

-.17+

(.09)
　 　

-1.01**

(.37)
문제해결숙고

H2-2(-)
　 　

-.01

(.10)
　 　

-.96*

(.42)
심리적 분리

H2-3(+)
　 　

.24**

(.08)
　 　

1.45***

(.36)

R2 .060 .085 .167 .123 .204 .355

수정된 R2 .025 .013 .080 .090 .141 .287

F값 1.693 1.174 1.912* 3.706** 3.246** 5.252***

주) +:p<.1; *:p<.05; **:p<.01; ***:p<.001; 비표준화된 회귀계수, 괄호 안은 표준오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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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3 수면과 혁신행동의 관계 및 일관련 반추가 혁신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수면의 매개효과

       

   가설3은 수면과 혁신행동의 관계에 대한 가설이며, 가설4는 일관련 반추

와 혁신행동 간의 관계에서 수면의 매개효과에 대한 가설이다. [표 4-20]은 

독립변수로 일관련 반추와 수면을 모두 포함하고, 종속변수가 아이디어 창출

활동과 아이디어 실행활동인 경우의 회귀분석 결과이다. 

   벤처기업가의 수면은 아이디어 창출활동과 실행활동에 모두 정(+)의 영향

을 줄 것이라고 가설을 설정하였는데, 아이디어 창출활동에는 수면양과 수면

질에 모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아, H3a를 기각하였다. 아이디어 실행활동

의 경우, 수면양(β=.12, p<.05)이 정(+)의 영향을 주어 H3b는 채택하였다. 

   [표 4-21]은 일관련 반추와 혁신행동간 관계에 있어서 수면의 매개효과를 

분해한 분석 결과이다. 또한 [그림 4-1]과 [그림 4-2]는 각각 종속변수가 아

이디어 창출활동인 경우와 아이디어 실행활동인 경우의 매개 모형 분석 결과

를 정리한 것이다. 

   분석 결과를 보면, 아이디어 창출활동에는 문제해결숙고(+)와 심리적 분리

(-)의 전체효과와 직접 효과가 유의하고, 아이디어 실행활동에는 문제해결숙

고(+)의 전체효과와 직접 효과가 유의하다. 매개효과가 유의하게 도출된 가설

은 H4-1b와 H4-3b이다. 감정적 반추는 수면양을 매개로 아이디어 실행활동

에 부(-)의 영향을 주고 있으며, 심리적 분리는 수면을 매개로 아이디어 실행

활동에 정(+)의 영향을 주고 있다. 따라서 매개효과 가설 중 H4-1b와 

H4-3b는 채택되고, 나머지 가설들은 기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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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0] 일관련 반추와 혁신행동간 관계에 있어 수면의 매개효과(회귀분석)

(N=138)
1단계 2단계 3단계

수면양 수면질
아이디어 

창출활동

아이디어 

실행활동

아이디어 

창출활동

아이디어 

실행활동

(상수)
-1.18*

(.55)

12.60***

(2.34)

4.13***

(0.28)

3.65***

(.34)

4.24***

(.32)

3.89***

(.38)

기업연륜 
-.02

(.05)

-.19

(.20)

.00

(.02)

.01

(.03)

.00

(.02)

.01

(.03)

종업원 수 분류 
.00

(.07)

-.68*

(.28)

-.05

(.03)

-.05

(.04)

-.06+

(.03)

-.06

(.04)

제조(d)
-.84*

(.38)

-3.23*

(1.63)

.16

(.20)

.51*

(.23)

.15

(.20)

.59*

(.24)
디지털/IT/ 

소프트웨어 (d)

.12

(.26)

-.66

(1.10)

.02

(.13)

.16

(.16)

.01

(.13)

.14

(.16)
바이오/헬스케

어 (d)

.07

(.32)

-.33

(1.36)

.12

(.16)

.33+

(.19)

.12

(.16)

.32+

(.19)
기업가연륜 

분류

.00

(.07)

-.18

(.32)

.04

(.04)

.00

(.05)

.03

(.04)

.00

(.05)

여성(d)
.00

(.28)

-1.16

(1.19)

-.06

(.14)

-.21

(.17)

-.07

(.14)

-.22

(.17)

창업 경험(d)
.12

(.17)

-1.45*

(.73)

.01

(.09)

-.07

(.10)

.00

(.09)

-.09

(.11)

교육 수준
.10

(.12)

.86

(.53)

-.01

(.06)

.11

(.08)

-.01

(.06)

.10

(.08)

숙달 경험
.07

(.08)

.57

(.36)

.07

(.04)

.02

(.05)

.07

(.04)

.01

(.05)

감정적 반추
-.17+

(.09)

-1.01**

(.37)

.03

(.04)

.00

(.05)

.02

(.05)

.01

(.05)

문제해결숙고
-.01

(.10)

-.96*

(.42)

.23***

(.05)

.32***

(.06)

.23***

(.05)

.31***

(.06)

심리적 분리
.24**

(.08)

1.45***

(.36)

-.16***

(.04)

-.04

(.05)

-.15**

(.05)

-.06

(.06)

수면양
.01

(.05)

.12*

(.06)

수면질
-.01

(.01)

-.01

(.01)

R2 .167 .355 .258 .273 .261 .301

수정된 R2 .080 .287 .180 .197 .170 .215

F값 1.912* 5.252*** 3.314*** 3.584*** 2.867** 3.5***

주) +:p<.1; *:p<.05; **:p<.01; ***:p<.001; 비표준화된 회귀계수, 괄호 안은 표준오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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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1] 일관련 반추와 혁신행동간 관계에 있어 수면의 매개효과 분해

종속변수: 아이디어 창출활동

독립변수

(Xi)

전체

효과

(ci)

직접

효과

(ci’)

매개효과(부트스트래핑)

가설합계

(ci-ci’)

매개:수면양

(ai1*b1)

매개:수면질

(ai2*b2)

감정적 반추(i=1) .03 .02 .01 .00 .01 H4-1a

문제해결숙고(i=2) .23* .23* .01 .00 .01 H4-2a

심리적 분리(i=3) -.16* -.15* -.01 .00 -.01 H4-3a

종속변수: 아이디어 실행활동

독립변수

(Xi)

전체

효과

(ci)

직접

효과

(ci’)

매개효과(부트스트래핑)

합계

(ci-ci’)

매개:수면양

(ai1*b1)

매개:수면질

(ai2*b2)

감정적 반추(i=1) .00 .01 -.01 -.02+ .01 H4-1b

문제해결숙고(i=2) .32* .31* .01 .00 .01 H4-2b

심리적 분리(i=3) -.04 -.06 .02 .03* -.01 H4-3b

주) *: 부트스트래핑 5% 신뢰구간에서 유의, +: 부트스트래핑 10% 신뢰구간에서 유의
    비표준화된 회귀계수

[그림 4-1] 매개효과 분석 결과-아이디어 창출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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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매개효과 분석 결과-아이디어 실행활동

   아이디어 실행활동에 대한 수면양의 매개효과는 일종의 억제 효과(김하형, 

김수영, 2020)로 볼 수 있다. 감정적 반추의 아이디어 실행활동에 대한 직접 

효과(c1’)는 유의하지 않지만, 정(+)의 효과를 보이고 있는데, 감정적 반추를 

하면 수면양에 부(-)의 영향을 미치고, 또 수면양은 아이디어 실행활동에 정

(+)의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간접효과(a11*b1)는 부(-)의 값을 가지게 되어, 

전체효과(c1)는 정(+)의 직접 효과와 부(-)의 간접효과가 서로 상쇄된 값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심리적 분리의 경우 아이디어 실행활동에 대한 직접 효

과(c3’)보다 전체효과(c3)의 부(-)의 크기가 더 작은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심리적 분리가 수면양에, 그리고 수면양이 다시 아이디어 실행활동에 정(+)의 

영향을 주어, 간접효과가 정(+)의 값을 가지며, 이에 따라 전체효과는 직접 

효과보다 부(-)의 크기가 작아지는 억제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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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 가설검증 결과 요약

   본 연구의 가설검증 결과를 요약하면 [표 4-22]와 같다. 

[표 4-22] 가설검증 결과 요약

가설번호 가설 내용 검증 결과

H1-1a
벤처기업가의 감정적 반추는 아이디어 창출활동에 

부(-)의 영향을 줄 것이다.
기각

H1-1b
벤처기업가의 감정적 반추는 아이디어 실행활동에 

부(-)의 영향을 줄 것이다.
기각

H1-2a
벤처기업가의 문제해결숙고는 아이디어 창출활동에 

정(+)의 영향을 줄 것이다.
채택

H1-2b
벤처기업가의 문제해결숙고는 아이디어 실행활동에 

정(+)의 영향을 줄 것이다.
채택

H1-3a
벤처기업가의 심리적 분리는 아이디어 창출활동에 

부(-)의 영향을 줄 것이다.
채택

H1-3b
벤처기업가의 심리적 분리는 아이디어 실행활동에 

정(+)의 영향을 줄 것이다.
기각

H2-1
벤처기업가의 감정적 반추는 수면에 부(-)의 영향을 줄 

것이다.
채택

H2-2
벤처기업가의 문제해결숙고는 수면에 부(-)의 영향을 줄 

것이다.

채택

(수면질)

H2-3
벤처기업가의 심리적 분리는 수면에 정(+)의 영향을 줄 

것이다.
채택

H3a
벤처기업가의 수면은 아이디어 창출활동에 정(+)의 

영향을 줄 것이다.
기각

H3b
벤처기업가의 수면은 아이디어 실행활동에 정(+)의 

영향을 줄 것이다.

채택

(수면양)

H4-1a
감정적 반추는 수면을 매개로 아이디어 창출활동에 

부(-)의 영향을 줄 것이다.
기각

H4-1b
감정적 반추는 수면을 매개로 아이디어 실행활동에 

부(-)의 영향을 줄 것이다. 

채택

(수면양)

H4-2a
문제해결숙고는 수면을 매개로 아이디어 창출활동에 

부(-)의 영향을 줄 것이다. 
기각

H4-2b
문제해결숙고는 수면을 매개로 아이디어 실행활동에 

부(-)의 영향을 줄 것이다. 
기각

H4-3a
심리적 분리는 수면을 매개로 아이디어 창출활동에 

정(+)의 영향을 줄 것이다.
기각

H4-3b
심리적 분리는 수면을 매개로 아이디어 실행활동에 

정(+)의 영향을 줄 것이다.

채택

(수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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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사후분석 

4.5.1 벤처기업가의 혁신행동과 벤처기업 혁신성과 간의 관계

   Amabile(1988)는 창의성을 개인이나 함께 일하는 작은 그룹이 새롭고 유

용한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것으로, 조직의 혁신을 창의적 아이디어를 조직 내

에서 성공적으로 실현하고 실행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나아가 그녀는 벤

처기업의 창의성을 벤처기업 혁신의 가장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파악한다. 특

히 초기 벤처기업의 경우, 벤처기업가의 아이디어 창출활동은 벤처기업이 새

롭고 유용한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창의성에, 벤처기업가의 아이디어 실행활동

은 벤처기업이 새롭고 유용한 아이디어를 실현하고 실행하는 혁신에 직접 연

결될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김정호, 한정희(2014)는 CEO 특성이 기업 성

과에 직접적 영향을 줄 수 있으며(Bertrand & Schoar, 2003; Adner & 

Helfat, 2003),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대기업보다 CEO의 역할이 기업 경영 및 

시장성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라고 언급하였다(이윤진, 

송재용, 2007; Daily & Dalton, 1992). Baron & Tang (2011)은 벤처기업가 

개인이 벤처기업의 혁신을 장려하는 메커니즘에 관한 직접적인 연구는 거의 

없음을 지적하며, 벤처기업가 개인의 긍정적 정서와 창의성이 기업 혁신에 미

치는 영향을 연구하였으며, 벤처기업가의 창의성이 기업 혁신의 급진성에 유

의한 영향을 주고 있음을 밝혔다.

   종업원 개인의 혁신행동은 개인의 혁신성과(innovative output)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de Jong & den Hartog, 2010), 벤처기업가의 행동은 벤처기

업의 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본 연구는 벤처기업가의 혁신행동

이 벤처기업의 혁신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줄 것으로 가정하고, 사후분석으로 

벤처기업가의 혁신행동과 벤처기업의 혁신성과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표 4-23]은 혁신행동과 혁신성과의 관계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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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3] 혁신행동과 혁신성과 간의 관계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N=138)
창의성 기술/제품혁신

시장

혁신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모형4

(상수)
3.36***

(.20)

3.13***

(.30)

2.76***

(.53)

2.49***

(.25)

2.55***

(.37)

2.61***

(.67)

.57

(.60)

1.82***

(.52)

기업가 

연륜 분류

-.10*

(.04)

-.15**

(.04)

-.15***

(.04)

.05

(.06)

-.02

(.06)

-.02

(.06)

.09+

(.05)

-.02

(.04)

여성 (d)
.17

(.17)

.26

(.17)

.25

(.17)

-.28

(.22)

-.12

(.21)

-.12

(.21)

-.31+

(.17)

-.16

(.15)

창업 경험 

(d)

.22*

(.11)

.25*

(.11)

.24*

(.11)

.04

(.14)

.09

(.13)

.09

(.13)

-.09

(.11)

.00

(.10)

교육 수준
.23**

(.07)

.18*

(.08)

.19*

(.08)

.33***

(.09)

.19*

(.09)

.18+

(.10)

.04

(.08)

.08

(.07)

기업연륜 　
.01

(.03)

.01

(.03)
　

-.02

(.04)

-.02

(.04)

-.03

(.03)

-.03

(.03)

종업원 수 

분류
　

.09*

(.04)

.09*

(.04)
　

.10*

(.05)

.10*

(.05)

.03

(.04)

.03

(.04)

제조 (d) 　
.66**

(.23)

.71**

(.24)
　

.66*

(.29)

.65*

(.30)

.12

(.25)

-.32

(.22)

디지털/IT/

SW (d)
　

.09

(.16)

.11

(.16)
　

.10

(.20)

.09

(.20)

.01

(.16)

-.21

(.14)

바이오/헬

스케어 (d)
　

.43*

(.19)

.46*

(.19)
　

.84***

(.24)

.83***

(.24)

.49*

(.20)

.02

(.18)

아이디어 

창출활동 
　 　

.19+

(.11)
　 　

-.03

(.14)

-.17

(.11)

-.01

(.10)

아이디어 

실행활동
　 　

-.12

(.09)
　 　

.02

(.12)

.11

(.10)

-.02

(.08)

창의성 　 　 　
.74***

(.09)

.54***

(.08)

R2 .091 .203 .223 .155 .285 .285 .533 .394

수정된 R2 .063 .147 .155 .130 .235 .223 .488 .336

F값 3.319* 3.629*** 3.291** 6.115*** 5.669*** 4.573*** 11.868*** 6.782***

주) +:p<.1; *:p<.05; **:p<.01; ***:p<.001; 비표준화된 회귀계수, 괄호 안은 표준오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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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에 사용한 혁신행동은 벤처기업가 자신이 평가한 것이며, 혁신성과는 

투자자가 평가한 것으로, 혁신행동과 혁신성과 모두 각 항목의 평균값을 사용

하였다7). 통제변수는 벤처기업가 관련 변수로 기업가연륜, 성별, 창업 경험, 

교육 수준을 사용하였으며, 벤처기업 관련 변수로 기업연륜, 종업원 수, 산업

을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우선 벤처기업가의 아이디어 창출활동은 벤처기업

의 창의성(β=.19, p<.1)에 정(+)의 영향을 주며, 벤처기업가의 아이디어 실행

활동은 벤처기업의 혁신성과에 주는 영향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초기 벤처기업의 창의성의 경우, 벤처기업의 기술/제품혁신(β=.74, p<.001)

과 시장혁신(β=.54, p<.001)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

다. 

   기업의 혁신성과에 영향을 주는 통제변수로는 기업가 연륜은 기업의 창의

성에 부(-)의 영향을 주지만, 기술/제품혁신에는 정(+)의 영향을 주고, 창업 

경험이 있으면, 기업의 창의성에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

별로는 제조업과 바이오/헬스케어 산업의 경우, 창의성과 기술/제품혁신에 모

두 정(+)의 영향이 있다. 

4.5.2 혁신성과와 기업가치의 관계

   초기 벤처기업의 창의성과 기술/제품혁신, 시장혁신이 기업가치 및 기업가

치 증가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로 분석하였으며, 분석 결과는 [표 4-24]와 같

다. 기술/제품혁신이 연평균 기업가치 증가(β=73.18, p<.1)와 최근 투자 기

업가치(β=135.24, p<.1)에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7) 공선성 진단에서 1개 차원의 고유값이 .008, .006, .005 등으로 .01보다 작아, 공선성 이슈
가 있을 가능성이 있지만, 공선성 통계량에서 VIF 값은 1.06에서 1.39 사이의 값을 보였으
며, 또한 혁신행동 변수를 요인값으로 분석할 경우, 회귀계수의 방향성이 평균값을 사용한 
것과 같다는 것을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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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4] 혁신성과와 기업가치 증가의 관계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N=138)
연평균 기업가치 증가 최근 투자 기업가치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1 모형2 모형3

(상수)
88.53

(101.67)

-129

(145.8)

-26.63

(215.86)

217.03

(199.27)

-348.02

(271.38)

-661.75

(404.42)

기업가 연륜 

분류

74.46**

(22.14)

49.96*

(21.81)

41.66+

(23.03)

139.11**

(42.91)

72.14+

(40.38)

78.33+

(42.23)

여성(d)
-114.37

(86.39)

-27.99

(82.51)

-11.92

(84.28)

-244.91

(164.58)

-64.39

(149.83)

-60.64

(152.28)

창업 경험(d)
-47.72

(54.43)

-44.78

(51.51)

-35.42

(52.69)

-34.16

(106.3)

-3.51

(95.97)

-25.99

(98.05)

교육 수준
-32.2

(35.53)

-50.15

(36.7)

-48.41

(37.67)

-70.49

(68.63)

-91.05

(67.99)

-114.05

(69.12)

기업연륜 　
.14

(14.1)

.57

(14.18)
　

26.53

(26.61)

26.62

(26.58)

종업원 수 

분류 
　

75.69***

(19.32)

75.77***

(19.81)
　

169.34***

(35.87)

154.84***

(36.52)

제조(d) 　
56.95

(113.64)

31.3

(118.51)
　

107.3

(206.24)

-10

(214.54)

디지털/IT/S

W(d)
　

82.28

(77.52)

68.64

(78.26)
　

107.93

(141.73)

80.34

(142.35)

바이오/헬스케

어(d)
　

265.33**

(94.23)

231.4*

(98.46)
　

494.35**

(172.49)

372.19*

(179.78)

창의성 　 　
-31.08

(56.72)
　 　

38.34

(102.81)

기술/제품혁신 　 　
73.18+

(43.25)
　 　

135.24+

(79.01)

시장혁신 　 　
-56.05

(50.18)
　 　

-41.94

(92.88)

R2 .096 .260 .280 .098 .331 .358

수정된 R2 .069 .208 .211 .068 .280 .291

F값 3.525** 4.996*** 4.058*** 3.325* 6.475*** 5.346***

주) +:p<.1; *:p<.05; **:p<.01; ***:p<.001; 비표준화된 회귀계수, 괄호 안은 표준오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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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평균 기업가치 증가와 최근 투자 기업가치에 영향을 주는 통제변수로는 

기업가연륜과 종업원 수, 그리고 바이오/헬스케어 산업이 정(+)의 영향을 주

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이오/헬스케어 산업의 기업가치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은 최근 한국의 투자자들이 바이오/헬스케어 산업에 대해 높게 평가하고, 

선호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도 판단할 수 있다. 한국은 기술특례 

상장제도를 바탕으로 아직 매출과 이익이 발생하기 전에도 기술성이 탁월하

다고 판단되면, 상장(기업공개)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 기술특례 상장제도

를 통해 상장하는 기업 중 바이오산업에 속한 기업들이 많다8). 이에 따라 투

자자들은 상장을 통해 회수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바이오 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선호하고, 바이오 기업의 기업가치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주는 것이다.

4.5.3 전체 표본(N=166) 대상 분석 결과

   9년 차 이상의 기업들을 포함한 총 166개 기업을 분석한 결과는 8년차 

이하 기업들(N=138)에 대해 분석한 결과와 약간의 차이가 있다. 창업 초기에 

혁신을 통한 빠른 성장을 도모해야 하고, 벤처기업가 자체의 역량이 기업의 

성과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벤처기업의 특성에 비해, 일정 정도 이상의 규모

로 성장한 9년 차 이상의 기업들은 대표자 개인보다는 회사의 조직과 시스템

으로 혁신을 이루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연구 결과에 약간의 차이가 있

는 것으로 파악된다. [표 4-25]는 일관련 반추와 혁신행동 간 관계에 있어 

수면의 매개효과를 166개 전체 표본으로 분석한 결과인데, 8년차 이내 기업

인 138개 표본으로 분석한 [표 4-20]과 비교할 경우, 주요 변수의 회귀계수

의 방향성은 비슷하지만, 유의도가 낮게 나오는 것을 알 수 있다. 

8) ‘절반이 바이오’···기술특례 상장 쏠림현상 심화, 시사저널, 2019.12.23.
   (http://www.sisajournal-e.com/news/articleView.html?idxno=211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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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5] 일관련 반추와 혁신행동간 관계에 있어 수면의 매개효과(N=166)

(N=166)
1단계 2단계 3단계

수면양 수면질
아이디어 

창출활동

아이디어 

실행활동

아이디어 

창출활동

아이디어 

실행활동

(상수)
-2.52**

(.93)

16.89***

(3.68)

3.86***

(.24)

3.41***

(.29)

4.06***

(.29)

3.69***

(.34)

기업연륜 
-.07

(.08)

-.44

(.30)

.02

(.04)

.00

(.04)

.02

(.04)

.00

(.04)

종업원 수 
.03

(.06)

-.59*

(.25)

-.02

(.14)

-.14

(.17)

-.04

(.14)

-.15

(.17)

제조(d)
-.21

(.37)

-2.38

(1.45)

.14+

(.08)

.04

(.09)

.12

(.08)

.00

(.10)
디지털/IT/ 

소프트웨어 (d)

.18

(.26)

-.63

(1.04)

.03

(.06)

.10

(.07)

.04

(.06)

.10

(.07)
바이오/헬스케

어 (d)

.00

(.31)

-1.4

(1.23)

.09*

(.04)

.06

(.05)

.09*

(.04)

.06

(.05)

기업가 연륜
.02

(.07)

.07

(.29)

.00

(.01)

-.01

(.01)

.00

(.01)

-.01

(.01)

여성(d)
-.11

(.29)

-1.6

(1.16)

-.05+

(.03)

-.03

(.04)

-.06*

(.03)

-.05

(.04)

창업 경험(d)
.13

(.16)

-1.75**

(.64)

.26

(.18)

.54*

(.21)

.24

(.18)

.53*

(.21)

교육 수준
.07

(.12)

.71

(.46)

.04

(.13)

.25

(.15)

.03

(.13)

.23

(.15)

숙달 경험
.04

(.08)

.39

(.32)

.22

(.15)

.48**

(.18)

.20

(.15)

.46*

(.18)

감정적 반추
-.05

(.10)

-1.29**

(.41)

.03

(.04)

-.01

(.05)

.01

(.04)

-.02

(.05)

문제해결숙고
.17

(.14)

-.95+

(.56)

.24***

(.04)

.29***

(.05)

.23***

(.04)

.27***

(.05)

심리적 분리
.33**

(.10)

1.68***

(.41)

-.15***

(.04)

-.06

(.05)

-.14**

(.04)

-.06

(.05)

수면양 　 　
.03

(.04)

.09+

(.05)

수면질 　 　
-.01

(.01)

-.01

(.01)

R2 .110 .345 .302 .286 .309 .304

수정된 R2 .034 .289 .242 .225 .240 .235

F값 1.44 6.16*** 5.061*** 4.688*** 4.481*** 4.37***

주) +:p<.1; *:p<.05; **:p<.01; ***:p<.001; 비표준화된 회귀계수, 괄호 안은 표준오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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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토론 및 시사점

 

5.1 연구 결과의 요약 

   본 연구에서는 업무시간 이후의 회복이 혁신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를 연구하기 위해, 높은 스트레스 상황에 노출되어 있고, 혁신행동이 필수적

으로 요구되는 초기 벤처기업가를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특히 업무시

간 이후의 회복으로는 감정적 반추, 문제해결숙고, 심리적 분리 등의 차원으

로 나뉘는 일관련 반추와 생리적 회복의 기본이 되는 수면을 주요 독립변수

로 활용하였으며, 혁신행동은 아이디어 창출활동과 아이디어 실행활동으로 차

원을 나누어 연구하였는데, 요인분석 결과, 일관련 반추와 혁신행동에 대해 

모두 가설에서 설정한 차원으로 요인이 도출되었다. 

   우선 일관련 반추의 각 차원이 혁신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

다. 감정적 반추의 경우, 가설과 달리 아이디어 창출활동과 아이디어 실행활

동 모두에 영향을 주지 않아, H1-1a와 H1-1b 가설은 기각되었다. 문제해결

숙고의 경우, 가설과 같이 벤처기업가의 아이디어 창출활동과 실행활동에 모

두 정(+)의 영향을 주어 H1-2a와 H1-2b 가설은 채택되었다. 심리적 분리의 

경우 벤처기업가의 아이디어 창출활동에 부(-)의 영향을 주어 H1-3a는 채택

되었으나, 가설과 달리 아이디어 실행활동에는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아, 

H1-3b 가설은 기각되었다.

   수면에 대한 일관련 반추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 가설과 같이 감정적 반추

와 문제해결숙고는 수면에 부(-)의 영향을 주었으며, 심리적 분리는 수면에 

정(+)의 영향을 주어 H2-1, H2-2, H2-3 가설은 모두 채택되었다.

   수면이 벤처기업가의 혁신행동에 정(+)의 영향을 줄 것으로 가설을 도출

하였는데, 아이디어 창출활동에 대한 영향은 유의하지 않아, H3a는 기각하고, 

아이디어 실행활동에는 수면양이 유의한 정(+)의 영향을 주어 H3b는 채택하



- 69 -

였다. 

   일관련 반추가 혁신행동에 주는 영향에 대한 수면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 감정적 반추는 수면양을 매개로 아이디어 실행활동에 부(-)의 영향을 

주고, 심리적 분리는 수면양을 매개로 아이디어 실행활동에 정(+)의 영향을 

주어, 매개효과 관련 가설 중에서는 H4-1b와 H4-3b가 채택되었다.

   독립변수별 매개변수 및 종속변수와의 관계와 이를 통한 가설 채택 여부

는 [그림 5-1], [그림 5-2], [그림 5-3]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그림 5-1] 감정적 반추의 수면과 혁신행동에 대한 영향

[그림 5-2] 문제해결숙고의 수면과 혁신행동에 대한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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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 심리적 분리의 수면과 혁신행동에 대한 영향

   또한, 사후분석에서 벤처기업가의 혁신행동이 벤처기업의 혁신성과에 주는 

영향을 분석해보았는데, 벤처기업가의 아이디어 창출활동은 회사의 창의성에 

정(+)의 영향을 주고 회사의 창의성은 기술/제품혁신과 시장혁신에 정(+)의 

영향을 준다는 결과를 얻었다. 그리고 벤처기업의 기업가치에는 기술/제품혁

신성과가 정(+)의 영향을 준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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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이론적 시사점 

   첫째, 일관련 반추가 수면을 매개로 혁신행동에 주는 영향을 통합적인 관

점에서 정리하였다. 기존 연구에서는 벤처기업가의 수면이 혁신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고(예: Williamson et al., 2019; Weinberger et al., 2018; 

Gunia, 2018), 벤처기업가의 일관련 반추가 혁신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

기도 하였으나(예: Weinberger et al., 2018), 양자를 회복 관점에서 통합적으

로 다룬 연구는 없는 것으로 안다. 일과시간 이후 활동은 밤시간 활동과 긴밀

하게 연결되어 있으면서, 각각 별도로 혁신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즉, 감

정적 반추, 문제해결숙고와 심리적 분리가 혁신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각각 다

르며, 이들이 수면에 미치는 영향도 각각 달라서, 일관련 반추가 결과적으로 

혁신행동에 미치는 영향도 달라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것은 바람직한 일관

련 반추에 대한 기존 연구들의 논쟁을 다루는 것이기도 하다(Wendsche & 

Lohmann-Haislah, 2017; de Jonge et al., 2012; Querstret & Cropley, 

2012). 일과시간 이후의 심리적 분리는 직원들의 건강과 웰빙에 긍정적이라

는 연구 결과도 있지만(예: Weigelt et al., 2019; Firoozabadi et al., 2018; 

Wendsche & Lohmann-Haislah, 2017; Sonnentag & Fritz, 2015), 문제해

결숙고가 학습과 창의성에 긍정적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다(예: de Jonge et 

al., 2012). 일관련 반추의 직접 효과를 중심으로 고려하면 문제해결숙고가 아

이디어 창출활동과 아이디어 실행활동에 모두 정(+)의 영향을 주어 가장 바

람직해 보이며, 심리적 분리의 경우, 아이디어 창출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지만, 수면을 통한 매개효과를 고려하면 심리적 분리가 아이디어 실행

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실증하였다.

   둘째, 본 연구는 혁신행동을 아이디어 창출활동과 아이디어 실행활동의 두 

가지 차원으로 분류하여 세부적으로 개념화하고 주요 변수로 다루었다. 혁신

행동은 아이디어를 탐색하거나 창출하고 전파하거나 실행하는 등의 서로 다

른 단계로 구성되는데, 이처럼 차원을 세분화하여 연구를 진행한 경우는 많지 

않았다(de Jong & den Hartog, 2010). 독립변수로 일관련 반추, 심리적 분

리, 수면 등을 다루었던 기존 연구에서 종속변수로 창의성을 사용하거나(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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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inberger et al., 2018; de Jonge et al., 2012), 혹은 혁신행동을 단일 차

원으로 사용하였고(예: Williamson et al., 2019), 혁신행동의 차원을 분리하

여 각 독립변수와의 관계를 연구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연구 결과, 심리

적 분리는 아이디어 창출활동에는 부(-)의 영향을 주고, 아이디어 실행활동에

는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으며, 수면은 아이디어 창출활동에는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고, 아이디어 실행활동에는 정(+)의 영향을 주는 등, 일관련 반추와 

수면은 혁신행동의 두 차원에 대해 각각 다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혁신행동이 벤처기업의 혁신성과에 주는 영향도 혁신행동의 

차원에 따라 달라짐을 알 수 있었는데, 아이디어 창출활동은 기업의 창의성에 

정(+)의 영향을 주지만 아이디어 실행활동은 기업의 창의성과 혁신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 이처럼 혁신행동을 종속변수 혹은 독립변수로 사용하였

을 때, 혁신행동의 차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서 향후 혁신행동 연구

에서는 본 연구에서와같이 차원을 구분하여 사용할 것을 제안한다. 특히 아이

디어 실행활동에 대한 일관련 반추와 수면의 영향을 다룬 연구는 기존 문헌

에서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혁신행동 연구, 일관련 반추 및 수면 연구, 나

아가 일과시간 이후 회복(off-job recovery) 연구 분야에 작게 기여할 수 있

을 것으로 보인다.

   셋째, 일관련 반추 연구를 혁신행동과 벤처기업가 대상 연구로 확장하였

다. 일관련 반추 연구는 주로 건강과 웰빙을 종속변수로 다루고 있다. de 

Jonge et al.(2012)은 본 연구와 유사하게 학습과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을 연

구하였으나, 본 연구와 같이 다차원의 혁신행동을 주요 종속변수로 연구한 사

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또한 벤처기업가의 경우, 일반 직장인이나 관리자보다 

스트레스가 높고 스트레서의 유형도 다양하여(Cardon & Patel, 2015), 일과

시간 이후에 직무에 의해 발생하는 부담을 해소하고 자원을 회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서 벤처기업가를 대상으로 일관련 반추를 연구하는 것

에 의의가 있지만, 관련 연구가 많지 않다(예: Weinberger et al., 2018). 연

구 결과, 벤처기업가는 문제해결숙고가 매우 높고, 심리적 분리는 상대적으로 

낮은 등 일반 직원들의 일관련 반추와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

타났다. 종속변수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문제해결숙고는 혁신행동에 대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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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효과가 유의하게 실증되었으며, 심리적 분리는 아이디어 창출활동에는 

부(-)의 영향을 주지만, 아이디어 실행활동에 대한 영향은 유의하지 않은 것

으로 나타났는데, 향후 일반 직원을 대상으로 일관련 반추와 혁신행동의 관계

를 연구하게 된다면, 벤처기업가를 대상으로 한 결과와 비교해볼 가치가 있다

고 판단된다.

   넷째, 혁신행동 관련 연구대상을 벤처기업가로 확장하였다. 벤처기업가의 

혁신행동은 벤처기업의 혁신을 위해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벤처기업

가의 혁신행동을 연구하는 것은 의의가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벤처기업가의 

혁신행동을 다룬 연구는 거의 없다. 현재 기업을 운영하는 벤처기업가들에 대

한 설문조사가 쉽지 않기 때문에, 기업가정신 연구에서도 예비 창업가들이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많으며, 표본에 소규모 자영업자들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은데, 본 연구는 기술기반 벤처기업을 창업하여 현재 운영하는 대표

들과 그들에게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직접 설문조사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벤

처기업가의 혁신행동을 직접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기여점이 있다.

   마지막으로 벤처기업가 개인의 행동과 벤처기업 성과 간의 관계를 연구하

였다. 벤처기업은 혁신을 통해 새로운 경제적 가치를 만들어 내야 하며, 초기 

벤처기업의 성과는 벤처기업가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벤처기

업가 개인의 혁신행동과 벤처기업의 성과를 연결한 연구는 별로 없다(Baron 

& Tang, 2011). 본 연구에서는 아이디어 창출활동과 아이디어 실행활동으로 

구분된 혁신행동이 각각 벤처기업의 창의성과 혁신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하

였다. 연구 결과, 벤처기업가의 아이디어 창출활동이 벤처기업의 창의성에 정

(+)의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실증하였는데, 특히 벤처기업의 혁신성과와 관련

한 평가는 해당 벤처기업에 투자한 투자자가 진행하였기 때문에 더 의미 있

는 결과라고 판단된다. 또한 벤처기업의 창의성이 벤처기업의 기술/제품혁신

과 시장혁신에도 정(+)의 영향을 주고 있음을 실증하였으며, 더 나아가 기술/

제품혁신이 기업가치 상승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기업가정

신 연구에 작은 기여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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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실무적 시사점 

   첫째, 벤처기업가의 경우, 퇴근 후에도 문제해결숙고를 지속적으로 할 것

을 권장할 수 있다. 벤처기업가들은 본인의 역량과 시간, 자본 등을 온전히 

투자하여, 회사를 성장시키고, 그 노력과 위험 감수의 열매로 성공과 재무적 

이익을 얻길 원한다. 이에 따라 회사와 관련된 각종 이슈와 성장 방향에 대해 

회사 안에서는 물론이고, 퇴근 후에도 계속해서 생각하면서, 문제해결을 위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 노력하며, 부족한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투자

자, 공급자, 제휴 파트너, 함께 일하는 직원 등을 끊임없이 만나고 정보를 얻

거나 주고, 설득하는 활동을 하면서, 회사의 혁신을 이끌어가는 역할을 한다. 

이처럼 문제 자체에 집중하여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 내고 문제해결 방법

을 고안하는 문제해결숙고는 수면을 크게 방해하지 않으면서, 벤처기업가의 

혁신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둘째, 심리적 분리의 경우, 아이디어 창출활동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만, 반대로 좋은 수면을 만들어 줄 수 있어서 수면을 매개로 아이디어 실행활

동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직접적인 연결 관계를 

보여주지 못하였으나, 상관관계 분석 결과를 볼 때, 심리적 분리가 기업의 기

술/제품혁신과 정(+)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는데, 기술/제품혁신은 기

업가치에 정(+)의 영향을 주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심리적 분리가 높을 경우, 

기업가치가 증가하는 결과를 보인다. 다시 말해, 기업 전체의 성과를 높이는 

관점에서 벤처기업가의 심리적 분리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

다. 벤처기업가는 아이디어 자체를 만들어 내는 역할도 중요하지만, 사회적 

역량을 사용하여 아이디어의 실행을 촉진하는 역할도 중요하기 때문에, 심리

적 분리를 통해 퇴근 후의 충분한 휴식과 좋은 수면을 유지할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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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 방향 

   첫째, 본 연구에서는 벤처기업의 혁신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최소 1년 정

도의 기간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여, 다른 변수들에 대한 설문도 1년을 기준

으로 진행하였다. 그런데, 일관련 반추, 수면, 혁신행동 등은 매일매일 달라질 

수 있는 변수들이기 때문에, 경험표집법(Experience Sampling Method)을 통

해 일별 차이를 분석할 수 있다면 일관련 반추와 수면의 혁신행동에 대한 보

다 직접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설문 대상을 선정하는 방법에 있어서, 연구자가 설문을 의뢰할 수 

있는 투자자를 선정하고, 또 그 투자자를 통해 벤처기업가에게 설문을 의뢰하

는 등의 편의 표본추출법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가 초기 벤처기업가를 

대표하는 표본인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 받을 수 있다. 물론 최근 7년간 창업

한 회사 중 기관투자자들에게 1회 이상 투자를 받은 회사들 전체를 대상으로 

무작위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무작위표본추출법을 사용하였다

면 전체 모집단에 더 유사한 표본을 얻을 가능성이 있으나, 본 연구의 설문 

내용이 광범위하며, 투자자와 기업가를 연결하여 조사하도록 연구를 설계하였

기 때문에 무작위표본추출법을 이용하여 연구를 진행하기가 쉽지 않았다. 편

의 표본추출법에도 불구하고 연구 자료의 희소성에 대한 가치는 인정받을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셋째, 동일방법편의(Common Method Bias)를 피하고자 일관련 반추와 

수면 등의 독립변수는 벤처기업가에게, 종속변수인 혁신행동은 투자자에게 설

문하여 분석하려고 하였으나, 투자자가 평가한 혁신행동이 기업의 성과를 보

고 벤처기업가의 행동을 추정한 것으로 실제 벤처기업가의 행동을 관찰한 것

은 아니었기 때문에, 분석과정에서는 동일방법편의를 피하지 못하고, 벤처기

업가 자신이 평가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이후 연구

에서는 벤처기업가의 혁신행동을 직접 관찰할 수 있는 회사 내의 함께 일하

는 직원 등 다른 응답자를 섭외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넷째, 혁신행동에 대한 설문 항목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영어와 한국어의 

뉘앙스 차이로 인해 몇몇 설문 항목에 관한 내용이 연구자의 의도와 다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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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달되어, 요인분석 단계에서 설문 항목을 제거한 후에 혁신행동 차원을 아이

디어 창출활동과 아이디어 실행활동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다음에 혁신행동

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게 된다면, 이번 연구에서 제거된 설문 항목에 대한 재

번역을 통해 좀 더 신뢰도 높은 응답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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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rough the existing literature review, this study derived a research 

model that deals with the effects of work-related rumination on 

innovative work behavior of early-stage startup entrepreneurs and the 

mediation impact of sleep, and verifies the hypotheses through a research 

survey of investors and entrepreneurs. Work-related rumination, or the 

perseverative thinking about work during off-job time, consists of 

affective rumination, problem-solving pondering, and psychological 

detachment(Querstret & Cropley, 2012: p.7). Affective rumination is an 

intrusive, pervasive, and recurring thought about work, which is 

experienced as negative in affective terms(Weigelt et al., 2019: 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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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blem-solving pondering is defined as a prolonged cognitive experience 

in which thoughts are directed to discover solutions to work-related 

problems or re-evaluate work-related performance to consider how it 

can be improved (Firoozabadi et al., 2018: p.629). Psychological 

detachment from work refers to an individual’s sense of being away from 

the work situation(Etzion et al., 1998: p.579). Work-related rumination 

affects entrepreneurs’ innovative work behavior, and ultimately affects the 

creativity and innovation of early-stage startups. Innovative work 

behavior consists of idea generation activity and idea implementation 

activity(e.g. Dorenbosch et al., 2005; Krause, 2004). Idea generation 

activity is directly linked to the creativity with which companies produce 

novel and useful ideas, and idea implementation activity is closely related 

to innovation through which companies successfully implement the 

creative ideas(Amabile, 1988). The hypothesis suggested that affective 

rumination would have a negative effect on both idea generation activity 

and idea implementation activity; however, the study results did not 

prove significant. The study demonstrated that problem-solving pondering 

has a positive effect on both idea generation activity and idea 

implementation activity. Psychological detachment had negative effects on 

idea generation activity and did not have significant effects on idea 

implementation activity. Affective rumination and problem-solving 

pondering induce sleep problems, and psychological detachment induces a 

good sleep. Affective rumination has a negative effect on idea 

implementation activity through sleep, and sleep has a positive mediation 

impact on relationship between psychological detachment and idea 

implementation activity. Entrepreneur’s idea generation activity is related 

to creativity of the early-stage startup, and its creativity is related to 

inno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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